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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re의 현대애착이론과 Fonagy의 현대정신분석의 시사점

황 민 영†

마인드랩 /소장

본 연구에서는 A. Schore의 현대애착이론과 P. Fonagy의 현대정신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애착이

론과 현대정신분석에서 생애 초기 인간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적 개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신경생물학적 기반과, 치료에의 적용 방향을 논의하였다. 우선, 정신분석에 Bowlby의 애착이

론을 통합한 Fonagy의 정신화에 기반한 현대정신분석과 Schore가 신경생물학과 통합하여 확장

한 현대애착이론에서 설명하는 영유아기 인간발달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신경생물

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Fonagy의 정신화와 Schore의 우뇌-우뇌 소통의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

계를 포괄하는 신경생물학적 기반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학자가 함께 강조하고 있는

애착 외상의 병리적 발달 경로에 대해 소개하였다. 영유아의 애착 관계 경험은 안정 애착이

든 불안정 애착이든 연성탄력적(malleable)인 영유아의 두뇌에 지워지지 않게(indelibly) 각인

(imprint)된다. 이 시기에 학대와 방임과 같은 심각한 애착 외상을 경험한 영유아는 비조직형

불안정 애착의 신경 회로가 두뇌에 각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영유아를 해리성 방어에

취약하게 만든다. 이러한 해리성 경험의 누적은 성격화되어, 경계성 양상의 성격적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심리상담 치료 장면에서 ‘애착 외상 -비조직형 불안정 애착 -해리성 경

향 -경계성 성격 양상’으로 이어지는 병리적 발달 경로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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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이론을 창시한 Bowlby는 심리학과 소아

정신의학을 공부한 이후 정신분석을 공부하며

정신분석가로서 자격을 얻은 정신분석학자였

다. 하지만, Bowlby는 이후 Freud의 정신분석에

Darwin의 진화론을 접목하며, 진화생물학, 동

물행동학과 통합하여 보다 경험과학적인 방식

으로 인간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Bowlby는

1958년 ‘아동의 어머니와의 유대의 본질(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을 발표하

며 본격적으로 자신의 분야인 애착이론의 초

석을 닦았고, 1969년 자신의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여 ‘애착(Attachment)’을 출간했다(Bowlby,

1958, 1969).

애착은 생존과 적응을 위해 주 양육자로 대

표되는 친밀한 일차 사회적 대상과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로, 이 유대는 자기와 세상에 대

한 심적 표상인 애착의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 IWM)을 형성한다(Bowlby, 1973).

IWM은 개인이 환경을 예측하고 이해하며, 근

접성 추구와 같은 생존 촉진적 행동에 참여하

고, 주 양육자로 대표되는 타인과의 감정 소

통에 기반한 유대의 형성을 통해 심리적 안

전감을 확립하게 한다(Pietromonaco & Barrett,

2000; Schore, 2012). 그리고 영유아-양육자 관

계의 맥락에서 형성된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심

적 표상은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개인의 관계

에서의 사고, 느낌, 행동을 이끌며 영향을 준

다(Pietromonaco & Barrett, 2000).

1950년대 말경부터 Bowlby의 시각이 담긴

일련의 논문이 발표되었을 때, Freud를 포함한

여러 정신분석가들은 Bowlby의 새로운 관점을

수용해주지 못했다. 그들 사이의 미묘한 불화

를 암시하며, Fonagy는 두 학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을 감추지 않는다(Fonagy, 2001; Fonagy

& Campbell, 2015).

정신분석의 한 세기가 지나고 현대에 이

르러, Fonagy로 대표되는 일부 정신분석학

자들은 애착이론과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

다. Fonagy(2001)는 ‘애착이론과 정신분석

(Attachment Theory and Psychoanalysis)’을 출판하

며 자신이 추구하는 이론적 시도를 정리했다.

이후 애착이론뿐 아니라, 심리철학, 신경과학

에서의 발전과 함께 다학제적 관점들을 통합

하며, Fonagy는 정신화(mentalization) 개념을 제

안한다.

정신화는 느낌, 욕구, 소망, 태도, 목표와 같

은 지향적 심적 상태의 측면에서 자기와 타인

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Fonagy는 마음에서 마

음을 헤아리는 능력이라고 간단히 설명하기도

한다(Allen, 2013). 이것은 ‘심적 표상’, ‘마음

읽기’, ‘마음 이론’, ‘지향적 자세’, ‘정서 조절’

과 관련된다. 초기 정신화의 발달은 주 양육

자로 대표되는 일차 대상과의 애착 관계에서

시작된다. 정신화에 대해 Allen(2013)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애착 관계의 유대를 형성하는

심리적 접착제를 Ainsworth는 민감한 반응성

(sensitive responsiveness)이라고 하였고, Fonagy는

정신화하기(mentalizing)로 다듬었다.” Fonagy

는 자녀의 정신화 능력을 발판화해주는 주

양육자의 행동으로서 ‘정서 비춰주기(affect

mirroring)’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때에 비춰주

는 정서가 영유아의 것이 아닌 양육자의 비

춰주는 정서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현저함

(markedness)의 중요성을 말한다. 이 현저함은

아기와 비춰주기 상호작용을 할 때 성인의 과

장된 표현에서 나타난다.

정신화는 본질적으로 ‘자기의 발달’과 연

결되게 되는데, Fonagy는 William James(1890,

2005)가 말한 대상으로서의 자기라고 할 수

있는 ‘Me’보다는, 주체로서의 자기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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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I’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며, 자기 그리

고 주체성의 발달을 5단계로 제시한다(Fonagy

et al., 2002). 더불어 Fonagy 등(2002)은 Bowlby

의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

IWM)과 대비될 수 있는 개념으로 대인관

계 해석 메커니즘(interpersonal interpretive

mechanism; IIM)을 제안한다.

애착의 IWM이 양육자-영유아 사이의 초기

감정적 유대 관계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자

기와 세상에 대한 표상이라면, IIM은 양육자-

영유아 사이의 초기 애착 형성 관계에서 형

성되기 시작하는 자기와 타인의 지향적인 심

적 상태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마음 읽기의

표상이다. Fonagy 등(2002)은 Bogdan의 해석

(interpretation)에 대한 정의, “생물학적으로 서

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맥락에서, 유기체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것”을 참조하고, Dennett의

지향적 자세(intentional stance) 개념에 기반하여,

자기 및 타인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

해 독립적인 심적 상태를 자기 및 타인에게

귀인하는 능력으로서, 즉 정신화와 관련된 메

커니즘으로, 대인관계 해석 메커니즘을 소개

한다.

한편, 1999년 Bowlby의 기념비적인 책 ‘애착

(Attachment)’의 재발행에서 서문을 쓰기도 한

Schore는 ‘미국의 Bowlby’라고도 불리는 애착

이론가이다. 1994년 ‘정서 조절과 자기의 기

원: 감정 발달의 신경생물학(Affect regulation

and the origin of the self: The neurobiology of

emotional development)’을 출판하며 현대애착이

론을 발전시켜나가기 시작한 Schore는 Bowlby

가 그러했듯 보다 경험과학적인 학문적 배경

에 기반하여, ‘뇌의 10년’을 거치며 빠르게 성

장한 최신 신경생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과학으로 더욱 다가가며 정신분석에서 시

작한 애착이론을 확장시키고 있다.

애착이론가답게 생애 초기에 초점을 맞추

며, Schore는 보건학, 소아과학 등 인접 학문

분야에서 강조하는 기간과 동일하게 임신 마

지막 삼분기(last trimester)에서 생후 2세경까

지를 포함하는 ‘생애 첫 1000일(the first 1000

days)’을 강조하고, 이 시기를 애착 형성의 결

정적 시기로 제안한다. 이렇게 생애 첫 1000

일을 제안하는 결정적인 근거 중의 하나는 인

간 신경계의 발달에 있다. 생애 첫 1000일에

신경세포의 급증(양적 증가), 성장과 분화(복잡

성의 증가), 수초화(전달성의 증가), 시냅스 형

성(연결성의 증가)이 발생한다. 또한 Schore는

마음이 두뇌에 있다는 이전의 생각에서 확

장하며, 두뇌로 대표되는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CNS)뿐 아니라 자율신경계

(autonomic nervous system; ANS) 마음 발달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강조점을 기반으로,

Schore의 현대애착이론은 Porges(2011)의 ‘다미

주 이론(Polyvagal Theory)’과 겹쳐진다.

Schore는 주 양육자의 우뇌와 영유아의 우뇌

사이의 감정 소통을 강조하며, 애착 형성에

있어 주 양육자의 민감한 반응성에 기반한 감

정적인 공감적 유대 형성의 현대적 개념으로,

‘조율(attunement)’을 말하고, 상호 간 조율되었

을 때 증폭이 발생하며, 공명(resonance)한다고

설명한다. CNS뿐 아니라 ANS 리듬 구조의 상

호 간 조율, 조율실패, 재조율 과정을 통해 영

유아는 안전감을 형성하고, 감정을 알아가며,

생애 초기 첫 관계인 애착의 IWM을 영유아

자신의 두뇌에 각인시킨다.

한국에서도 두 학자의 이론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정신화 연

구 동향에 대한 메타분석 논문(문혜리, 김명찬,

2022)에서는 2010년 이래로 국내에서 점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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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있는 정신화 관련 연구 추이를 보여준

다. 또한 지난 2021년 국내 학술대회에서의

Schore 박사의 발표자료(Schore, 2021)는 학술지

에 게재되어 국내 학자들에게 Schore 박사가

주장하는 현대애착이론의 방향을 알려주었다.

Fonagy와 Schore가 자신의 이론을 소개하고 치

료에 접목하며 발전시켜 나아간 지 20-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연구와 치료 현장

에서 두 학자가 주장하는 접근의 효과성이 입

증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정신분석가

이면서도 애착이론과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Fonagy와, 정신분석에서 시작한 애착이론가인

Bowlby의 애착이론을 현대의 신경과학 연구

결과와 융합하며 발전시켜나간 현대애착이론

을 소개하고 있는 Schore의 이론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며, 치료에의 적용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Fonagy의 주체적인 자기의 발달에

대한 단계적 설명과, Schore의 생애 첫 1000일

의 발달에 대한 설명에 기반하여 두 학자가

바라본 인간의 생애 초기 발달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두 학자가 주장하는

개념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신경생물학적

기반을 소개한다. 나아가, 생애 초기에 학대

및 방임과 같은 중증 외상적 경험, 즉 애착

외상이 발생했을 때의 전 생애에 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비조직형 불안정 애착, 해리성 경

향 및 경계성 성격 양상으로 이어지는 특정

정신병리에 갖게 되는 취약성에 대해 논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애착 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로의 상담치료에서의 방향을 제

안하고자 한다.

Fonagy의 자기의 발달

전통적으로 ‘I’로서의 자기는 일인칭적 특권

(first-person authority)에 기반하여 생득적으

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Fonagy는 생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출

생 후 발달적으로 창발하는 구성된 능력으로

서의 ‘I’인 자기를 주장한다. 이와 함께, 영유

아가 타인을 자기의 연장으로 본다는 Freud의

생각과 달리, Fonagy는 타인 경험의 연장에서

자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생애 초

기 아기에게 타인 경험의 연장이 되어주는 어

머니로 대표되는 주 양육자의 역할을 강조하

며, ‘동일시’ 발달 기제의 생득적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영유아는 애착 유대 안에서 타인으

로부터 자기를 찾아가도록 진화적으로 적응했

다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하게 형성되

는 것이 정신화 능력이다. 정서 조절, 자기의

발달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정신화의 본질로

인해, 정신화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자기의 발

달과 연결되고, Fonagy는 주체로서의 자기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제안한다.

신체적 주체

갓 태어난 신생아는 우선 자신의 신체를 탐

색하며 자기 자신의 신체를 조작하는 신체적

실체로서 자기를 구성해나가기 시작한다. 일

련의 연구 결과들은 생후 2-3개월만큼 어린

영유아도 공간에서 신체적 움직임에 주로 동

반되는 시각 등 감각 정보의 변화를 기반으로

몸적 자기(bodily self)를 탐지하고 구별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Dunkeld & Bower, 1980;

Lee & Aronson, 1974; Butterworth & Hicks, 1977;

Nanez Sr & Yonas, 1994; Pettersen et al.,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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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muckler & Proffitt, 1994).

Watson(Bahrick & Watson, 1985; Gergely &

Watson, 1996; Watson, 1972, 1994, 1995)의 주

장에 동의하며, Fonagy는 이 시기에 신생아는

자신의 운동 반응과 그로 인한 감각 사건 사

이의 유관성(contingency)을 탐지한다고 하였

다. 다시 말하면 영유아가 자신이 특정 움직

임의 운동(예: 손을 입으로 가져감)을 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감각적 느낌(예: 영

유아의 시야를 지나가는 손의 시각적 지각,

손과 입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동시적 접촉의

촉각적 지각 등)이 동반되는 정도를 알아가는

것이다(Rochat et al., 1988; Rochat & Striano,

2000). 인간 영유아는 이것을 위한 유관성 탐

지 메커니즘(contingency detection mechanism)을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다(Fonagy et al., 2002;

Gergely & Watson, 1999). 유관성 탐지 메커

니즘에 기반하여, 생후 2개월경의 영유아들

은 완벽한 유관성에 대한 선호를 보인다. 영

유아 자신의 신체적 움직임, 즉 영유아의 운

동은 영유아 자신에게 완벽히 유관적일 수밖

에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신생아인 영유아

가 환경과 구분된 실체로서 자기 탐지를 통

한 신체적 자기의 일차 표상을 형성하는 것

을 돕는다.

사회적 주체

생후 3개월경부터 시작되어 점차 영유아는

완벽한 유관성보다는 높은 유관성이 있지만,

완전히 유관적이지는 않은 자극을 더 선호

하기 시작한다. 이 전환을 Watson(Gergely &

Watson, 1996, 1999; Watson, 1994)은 유관성을

분석하는 주체인 영유아가 유관성 탐지 메커

니즘에 기반하여 목표하는 표적값을 ‘높지만

불완벽한 유관성에 대한 선호’로 전환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이 성숙적 전환은 영유아가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탐지에서 벗어나 자기

와 유사하지만 완벽히 자기이지는 않은 타인

을 향해 주의를 전환하게 한다. 아직 타인 경

험의 연장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영유아는 일

차 대상으로 대표되는 주 양육자와 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경험

을 쌓아간다. Mahler 등(1975)은 이러한 영유아

의 공생적 상태를 설명하며, “공생적 이라는

말은 ‘내(I)’가 ‘내가 아닌 것(not-I)’과 분화되지

않고, 내부와 외부가 다르다는 것이 단지 점

차적으로 감지되는, 어머니와 분화되지 않은

융합된 상태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 시기의 영유아는 점차 자신의 정질적 자

기(constitutional self)라고 할 수 있는 자율신경

감정 표현과 같은 내적 상태 단서와 이에 대

한 주 양육자의 비춰주기, 반영적 얼굴 및 음

성 표시 사이의 유관성에 대한 탐지를 통해

서로 다른 감정 표현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자

극 및 체강 내 내장 자극의 독특한 내적 양상

에 민감해진다(Fonagy et al., 2022). 영유아의

감정 경험에 대한 주 양육자의 정서 비춰주기

를 통한 상호작용이 이러한 영유아의 내적 상

태의 공동조절에 중요하게 역할 한다.

목적론적 주체: 사회인지혁명

생후 9개월 경에, 인간 영유아에게는 목표

지향적 행위에 대한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이해가 창발한다(Csibra et al., 1999; Piaget,

1952; Sommerville & Woodward, 2005; Tomasello,

1999; Willatts, 1999). 9개월의 사회인지혁명이

라고도 하는 이것은, 수단과 목표의 협응, 목

표지향적 행동의 표상, 목표에 맞게 효율적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762 -

합리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Fonagy et al., 2002). 하지만 영유아의 초기 형

태의 목적론적 자세는 목표지향적 행위에 대

해 지향적이거나 정신화적이지 못한, 현실 기

반 표상에 머무른다(Csibra & Gergely, 1998;

Gergely & Csibra, 2003). 이것에 대한 이해에는

Tomasello의 비인간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연

구를 통한 설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Tomasello(Call & Tomasello, 2008; Tomasello,

1999, 2000)는 비인간 영장류에게는 동종 다른

개체의 내적 경험을 동일시하는 인간 특이적

인 진화적 적응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비인간 영장류는 동종의 다른

개체가 또 다른 지향적 주체라는 것을 이해하

지 못한다. 이 제한으로 인해 비인간 영장류

는 자기 자신의 목표지향적 행위의 수단과 목

표 사이의 협응을 성취하지만, 이것을 동종

다른 개체의 목표지향적 행위에까지 적용하지

못한다. Fonagy 등(2002)은 이것이 이 시기 인

간 영유아의 목적론적 양상과 유사하다고 설

명한다. 목적론적 주체 상태에 있는 영유아는

타인과 자신의 심적 상태에 대해 아직 불완전

하게 인식하는데, 다만 물리적 행위에 대한

수단과 목표의 협응이 가능해지고, 목표 달성

에 제약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대안을 생각

하기 시작한다. Gergely와 Csibra는 심적 상태의

표상에 심각한 제한이 있지만 물리적인 행위

에 대해서는 표상이 가능한 고기능 자폐 아동

의 경우, 이 단계에 고착된 것으로 볼 수 있

다고 설명하기도 한다(Fonagy et al., 2002, 재

인용).

9-15개월 사이는 영유아에게 일련의 ‘공동

주의 기술군(시선 쫓기, 사회적 참조, 모방 학

습, 의사소통적 몸짓 등)’이 창발하는 시기

이기도 하다(Carpenter et al., 1998; Striano &

Bertin, 2005). 다시 말하면, 이 시기는 공동주

의 기술군이 창발하며, 사회인지적인 혁명적

변화와 함께, 타인 즉, 다른 개체, 다른 주체

에 대한 전과 다른 새로운 이해에 다가가기

시작하는 과도기이다. 다시 말하면, 목적론적

주체의 단계는 사회적 주체가 된 인간 영유

아가 자기 및 타인에 대한 지향적 자세를 이

해하는 표상적 주체로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심적 상태에 대한 초기 수준의

이해를 갖는 단계이다(Fonagy et al., 2002, 재

인용).

고기능 자폐 아동에의 비유는 이 단계의 심

적 기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지만, 다른

한편에서 자폐의 병리적 환아군의 기능을 떠

올리는 것은 정상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

적론적 자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폐적인 양상을 정신적 현실을

반영하는 ‘스펙트럼’으로 바라본다면, 좀 더

이해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

자면, 목적론적 자세는 정상 발달 중인 인간

의 생애 초기 발달 과정의 일부이다. Mahler와

동료들은 “정상적 자폐와 정상적 공생은 정상

적 분리개별화 과정의 시작에 대한 전제 조건

이다”라고 말한다(Mahler et al., 1975).

Gergely와 Csibra는 지향적 자세까지 발달하

지 못한 이것을 지향적 자세가 반영되는 마음

이론(theory of mind)에 비유하며, ‘순진한 합리

적 행위 이론(naive theory of rational action)’이라

고 하였다. 이후 인간 영유아는 동일시의 적

응 기제를 이용하여, 자신보다 발달된 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 양육자로 대표되는 타

인의 경험을 자신의 연장으로 빌려 사용하며

점차 발달해 나가면서 비인간 영장류의 발달

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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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적 심적 주체

2세경이 되면, 영유아는 타인에게 선행 지

향(prior intention)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

하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지향

적 심적 상태를 시사하며 질적으로 새로운 단

계를 보여준다. 이 표상 체계는 ‘순진한 마음

이론(naive theory of mind)’에 해당하는데(Leslie,

1987, 1994; Leslie & Keeble, 1987), 이제 목적론

적 단계에서 나아가, 점차 인간의 지향적 심

적 상태에서 심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갖지

못한 것과 같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긍정적

인 감정보다는 슬픔, 좌절감과 같은 부정적

인 감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Wellman & Phillips, 2001). 이 시기에 영유아는

점차 자기 및 타인의 감정 인식과, 감정 상태

귀인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자기 인식이 발달

하며, 2세 말경에는 거울 자기 인식이 가능해

지는데(Amsterdam, 1972; Lewis, 2012; Schilhab,

2004; Parker et al., 1994), 이것 또한 지향적 심

적 주체로의 발달을 돕는다.

무의식에서 시작되는 자신과 타인의 느낌

및 욕구에 대한 정신적 현실감은 2세경부터

피상적으로 점차 발달되기 시작한다. 2세경이

되면 영유아들은 자기 및 타인의 특정 욕구에

대해 ‘원한다(want)’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가 증가한다(Fonagy et al., 2002, 재인용). 3세경

에 아동은 내적 표상인 꿈, 심상, 사고와 실제

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Gopnik, 1993). 자신과

타인의 신념에 대한 정신적 현실감은 느낌 및

욕구보다 늦게, 3-4세에 이르기까지 점차 나타

난다. 일련의 틀린신념(false-belief) 과제를 사

용한 연구 결과들이 이를 보여준다(Bartsch &

Wellman 1989; Moses & Flavell 1990; Perner et

al., 1987). 3세 아동은 타인이 믿고 있는 신념

에 대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틀린

신념 과제를 통과하지 못하지만, 4세경에 이

르면 자신이 알지만 타인이 알지 못하는 정보

를 고려하며 자신과 상이한 타인의 신념을 이

해한다.

느낌 및 욕구뿐 아니라 신념에 대해서도 점

차적으로 지향적인 정신적 현실감을 형성해가

며, 3세경 아동에게는 내적 세계에 대한 초기

경험에 기반하여 이중 정신적 현실(dual psychic

reality)의 특징을 갖는 정신적 현실이 구성된

다. 정신적 현실이 지배하는, 즉 정신적 현실

이 곧 물리적 실제 현실의 복제인 ‘정신적 등

가 모드(psychic equivalence mode)’와 정신적 현

실이 내적 상태의 표상인 것을 인식하지만,

아직은 내적 상태와 현실 세계와의 상응이 빈

약하고, 빈번하게 겹쳐질 수 있는 ‘가장 모드

(pretend mode)’가 그것이다.

이 두 모드의 이해에는 Britton(1995)의 설명

이 도움이 될 수 있다. Britton은 Klein 학파의

시각에서 정신증적 마음의 틀을 대조하며 다

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념이 지식이라는 상반

되는 가정은 망상의 기반이며, 편집-분열적 자

리의 특징이 된다. 지식과 신념을 동등하게

보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은 우울적 자리를 훈

습해 나가는 측면이다.” 비유하자면, 여기서

편집-분열적 자리는 정신적 등가 모드와 유사

하고, 우울적 자리는 가장 모드로의 발달적

변화에 비유된다(Fonagy et al, 2002, 재인용).

다만, 여기서도 어린 아동의 이것은 병리적인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발달적 과정 중에 발생

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하겠다.

정신적 현실의 가장 모드는 흔히 영유아의

놀이 맥락에서 쉽게 활성화된다. 놀이는 아동

의 정신적 현실의 발달을 발판화한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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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에서 표상은 실제와 다르지만, 가장 놀이

에 참여하는 이들 사이에서 공유된다. 이 단

계의 영유아들에게는 가장 세계와 외적 현실

간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Fonagy 등(2002)은 이를 위해 가장 세계의 차

이를 상호작용하는 양육자의 비춰주기에서의

과장된 표현인 ‘현저함’으로 표시하여 구분해

주어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표상적 주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신념과 같은 지향적

상태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귀인하는 능력은

4세경이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발달하지 않는

다. 이것은 4세경 ‘성숙한 마음 이론(mature

theory of mind)’의 발달과 함께 발생한다. 4-5

세 경이 되면 정신적 등가 모드와 가장 모드

가 점차 통합되면서, 정신적 현실의 반영적

모드인 ‘정신화 모드(mentalizing mode)’가 확립

된다(Gopnik, 1993). 주 양육자의 안전하고 놀

이 같은 분위기의 상호작용은 두 모드의 통합

을 이끌며 정신화를 가져오고, 이것은 궁극적

으로 정서 조절을 위한 성숙한 능력인 정신화

된 정서성(mentalized affectivity)의 형성을 돕는

다(Fonagy et al., 2002). 더불어 4세경의 자서

전적 자기의 등장(Povinelli, 1995, Povinelli &

Simon, 1998)은 안정된 시간적 흐름상에서 역

사적이고 인과적인 자기 개념을 가져오는 자

서전적 자세(autobiographical stance)를 발달시키

며 표상적 주체로의 발달을 돕는다.

이 시기는 오이디푸스적 전환과 맞물린다.

Steiner(1992)는 성숙한 우울적 자리는 ‘대상

상실의 경험’과 관련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Mahler 등(1975)의 공생적 어머니의 개념과 연

결되는데, Mahler 등은 분리개별화를 의존에서

독립으로의 전환으로 보며, 상실한 공생적 어

머니로부터의 점진적인 거리두기라고 하였다.

드디어 발달 중인 인간 아동은 어머니로 대표

되는 주 양육자로부터 물리적으로뿐 아니라

심적으로도 독립해 나아간다. 현실적 상황에

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1-2년 전으로

대표되는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의 입원시

기가 공생적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를 성취해

나아가는 4-5세경 이후인 것이 인상적이다.

반면, 안정적으로 분리되지 못할 경우, 아

동의 자기 구성에서 결함이 발생한다. 이 경

우 아동은 대상의 마음 상태 표상을 아동 자

기의 핵심의 일부로 내면화하게 되는데, 이

경우 내면화된 타인은 아동의 정질적 자기

(constitutional self)와 연결되지 못한 채 이질적

으로 존재하게 된다. 아동의 이 자기 안에 잔

류하는 내면화된 대상은 이질적 자기(alien self)

로 아동의 자기 안에 남게 되고, 이것은 불완

전한 정신화 모드의 발달을 야기한다(Fonagy

et al., 2002; Fonagy et al., 2022). 학대와 방임

과 같은 극심한 애착 외상의 경험에서 애착

관계 내에서의 야만화(brutalization)가 극심한

수치심을 가져올 때 애착과 자기 발달에서의

비조직화는 더욱 심화된다. 반면, 안정 애착에

서는 이차 표상이 발달하고 안정된 정신화 모

드를 형성하며 아동은 안정적인 주체적 자기

를 형성해간다.

Schore의 생애 첫 1000일

Schore는 그의 책 ‘정서 조절과 자기의 기원:

감정 발달의 신경생물학(Affect regulation and

the origin of the self: The neurobiology of

emotional development)’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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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인지에서 정서로의 다학제적인 패러다

임 전환의 시대적 흐름을 말하며, 인지보다는

애착 형성 과정 동안 영유아의 사회감정적 발

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애 초기 애착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

의 등장과 인식, 이것의 조절, 그리고 그 과정

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명시적이라기보다

는 암묵적인 자기의 기원을 설명한다.

Schore는 양육자-영유아 사이에 서로 연결된

두뇌-마음-몸으로서의 마음을 말한다. 임신 마

지막 삼분기의 태아기에서부터, 감정의 반구

라고도 불리는 우반구의 생애 초기 결정적 시

기가 절정에 이른 후 좌뇌 성숙의 결정적 시

기로 전환되기 전 시기인 생후 2세경까지를

포함하는 ‘생애 첫 1000일’은, Piaget의 인지

발달 단계에 기반하면, 감각운동기에만 해당

하는 본격적인 인지발달 이전의 시기이다. 상

대적으로 짧은 발달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

은 좌반구(명시적/언어적 반구)의 성장 급등이

시작되기 이전의 우반구(암묵적/감정적 반구)

성장 급등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감정의 두뇌인 우반구의 성장 급등

기로, 최고조의 신경가소성을 보이는 기간이

다. Schore는 이를 강조하며, 영유아는 회복

탄력적(resilient)인 것이 아니라, 연성탄력적

(malleable)이라고 말한다. 연성탄력적이라는 것

은 아직 완전히 신경 연결을 형성하지 않은

발달 중인 영유아의 신경계가 내적 및 외적

자극의 영향에 기반하여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Schore는 Fonagy와 같이 구체적으로 단계를

구분지어 설명하지는 않고, 태아기, 생애 첫

해, 생애 두 번째 해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리

고 생애 첫 해를 영유아기(infants)로, 생애 두

번째 해를 걸음마기(toddlers)로 명명하며 이동

성(locomotion)에서 변화가 있음을 암시한다.

태아기

좌뇌와 우뇌의 두 반구로 구성된 인간 두뇌

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알려졌

다. 이러한 두뇌 비대칭성의 발달은 자궁 내

태아에서부터 시작되고, 자궁 내 환경 자극은

두뇌의 비대칭적 성숙에 반영된다.

Schleussner 등(2004)은 임신 마지막 삼분기의

태아 뇌자도(fetal magnetoencephalography; fMEG)

연구에서, 대응되는 좌반구 영역보다 우반구

영역의 조기 성숙을 보고한다. 또한 태아를

대상으로 한 구조적 자기공명영상(structur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sMRI)연구에서는, 임

신 후기에 좌측보다 우측 반구의 실비우스 주

위 영역(peri-Sylvian region)이 더 먼저 발달되어

있고, 또한 상측두구(superior temporal sulcus)가

더 깊게 발달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우반구가 상대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숙되어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Habas et al., 2012; Kasprian

et al.,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모두 태아

기에 좌반구보다 우반구의 조기 성숙을 지지

한다.

Previc(1991)은 대다수의 태아는 우측 귀를

밖으로 향하고 좌측 귀를 어머니에게 향하는

방향으로 자궁 안에 위치하는데, 이러한 자궁

내 환경과 태아의 자세는 두 반구 간 비대칭

적 성숙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안쪽을 향한

우뇌와 신경 연결을 갖는 좌측 귀는 전정 자

극의 더 많은 양을 수신하게 되면서, 태아 우

반구의 전정피질(vestibular cortex)이 좌뇌의 동

일한 영역보다 먼저 성숙한다. Carmona 등

(2009)은 Previc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우뇌

전정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이 감정을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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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역과 겹쳐진다는 것을 또한 지적한다.

또한 Mento 등(2010)의 조산아를 대상으로 한

사건 관련 전위(event-related potential; ERP) 연

구는 임신 30주 이후부터 음고(pitch)의 처리에

서 우반구 우세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탯줄의 연결과 함께

자궁 내 태아에게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로 둘

러싸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시사하고,

반구 간 비대칭적인 성숙을 보여주며, 임신

마지막 삼분기에 태아의 좌반구보다 우반구가

좀 더 성숙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태아기를 거쳐 출산의 시기에, 어머니의 몸

위에 안긴 갓 태어난 신생아는 자궁 내에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와 함께 조율해

왔던 과정을 바깥세상에서 반복한다. 처음으

로 피부에서 피부로 어머니와 접촉하며, 외부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폐로 호흡하며, 신생아

는 어머니의 심장박동, 호흡, 체온 등 생리적

리듬과 처음으로 외부 접촉으로 조율된다. 뿐

만 아니라, 산통과 탄생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산통에 동반되는 교감신경 활성화 상태에서

이완되며 안심하고 안정되어가는 막 출산을

마친 어머니의 안전감의 생리적 리듬은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고통스런 과정을 거치고 갑

작스런 환경 변화에 놀란 신생아의 생리적 리

듬에 안전감을 제공하며 아기를 공동조율하고,

함께 공명한다.

생애 첫 해, 영유아기

영유아기에도 여전히 인간의 두 반구 중 우

반구가 성숙의 결정적 시기에 있다. 좌반구의

언어 발달보다 우반구의 감정과 관계의 발달,

즉 애착 발달이 우선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진화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

적 동물인 인간이 수 천 년에 걸쳐 진화시킨

최적의 적응 방식이다. 갓 태어난 영유아에게

는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주고 성숙을

도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내가 아닌 또 다

른 성숙한 개체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대부분

의 갓 태어난 영유아는 선택의 여지없이 태

아기부터 자기와 조율되어 있었고 출생 후에

도 자기와 융합되고 얽혀있는 공생적 상태

(symbiotic state)의 주 양육자, 어머니에게 의존

하며 모든 관계의 시작인 애착의 IWM을 우선

적으로 (언어보다 먼저) 형성한다. 애착 관계

의 IWM의 발달은 감정(emotion) 및 정서(affect)

의 발달과 분화를 포함한다. 영유아가 경험을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감정과 관계의 신경회로 형성을 위해서는 감

정과 관계의 경험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주

양육자와 영유아의 상호주관적인 맥락에서 경

험 의존적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사회성이 고

도로 발달된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생존과 발

달을 위해 성숙한 개체에게 의존하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모두 전달될 수 있는 세대

간 전달의 기회비용을 감수한다(Fonagy et al.,

2022, 역자서문 참조).

따라서 생애 첫 해에 생존을 위한 핵심적인

과업은 영유아와 주 양육자 사이의 애착 유대

의 형성이고, 애착관계에서 시작되는 생애 초

기 감정적이고 관계적인 경험들은 연성탄력적

인 영유아의 두뇌에 감정과 관계의 첫 신경회

로들을 형성한다.

태아가 탯줄로 양육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면, 바깥 세상에 나온 아직 언어발달 이전의

어린 영유아는 비언어적인 시각적-얼굴, 청각

적-운율, 촉각적-몸짓 소통에 기반한 우뇌-우

뇌 연결을 통해 감정을 소통하고, 공생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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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상호작용적으로 공동조절하며 주 양육

자와 연결되어 있다. 주 양육자는 ANS 말초

각성과 CNS 중추 각성의 영유아의 내적 상태

를 공동조절한다. Kohut(1971)의 개념에 따르

면, 성숙한 심리적 조직화를 가진 양육자는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심리적 조직화를 가진

영유아를 위한 조절 기능을 공동수행하는 자

기대상으로 역할 한다. 주 양육자와 영유아는

우뇌-우뇌를 통해 상대방의 리듬 구조를 배우

고, 그 구조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며,

일각일각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맞추어진 상

호작용을 공동창출하며 조율된다. 이것은 무

의식적인 의식적 인식 하 수준에서 빠르고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다(Schore, 1994, 2003a,

2003b, 2012, 2019).

아기를 자신의 좌측으로 안는 어머니의

경향은 좌측 귀와 좌측 눈을 통해 어머니의

우반구로 영유아로부터의 정서적 정보의 흐

름을 촉진한다는 보고가 있다(Manning &

Chamberlain, 1990, 1991; Manning et al., 1997).

이것은 상호작용적 조절을 도우며 조율을 보

다 용이하게 한다. Lehtonen 등(2002)은 수유의

강렬한 신체감각적인 촉각적 접촉 동안 생후

6개월 영유아의 우반구 피질 영역에서의 EEG

진폭의 증가를 보고하며 우반구 피질이 활성

화됨을 보여주었다.

태아기에서부터 청각 정보 처리, 특히 운율

처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준비된 상태로 태어

나는 영유아는, 여러 연구에서 생후 3-4개월

에 감정적 음성에 대한 운율 처리가 우측 측

두두정 영역(right temporoparietal area)을 활성

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Homae et al., 2006,

Minagawa-Kawai et al., 2011). 또한 성인 지향적

인 말과 비교하여, 영유아 지향적인 말인 모

성어(motherese)는 영유아의 우측 측두 영역

(right temporal area)을 활성화시킨다(Grossmann

et al., 2010; Naoi et al., 2012). 더불어 영유

아의 울음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어머니

의 우반구의 활성화를 동반한다고 보고된다

(Loberbaum et al., 2002). 상호 응시에도 우반구

의 얼굴 정보처리 영역이 관여하고(Pelphrey et

al., 2004; Watanabe et al., 2002), 내적 느낌 상

태를 나타내는 표현적 몸짓 또한 우반구의 구

조를 활성화한다(Gallagher & Frith, 2004).

이렇게 양육자-영유아 양자는 우세적으로

우뇌-우뇌를 통해 공생적 관계에서 상호주관

적으로 연결된다. Fonagy가 어머니의 정서 비

춰주기를 통한 정신화 과정의 발달과 이를 기

반으로 한 주체적 자기로서의 자기의 발달을

말했다면, Schore는 우뇌-우뇌 소통에 기반한

애착 관계의 발달과 이에 기반한 CNS와 ANS

신경계의 발달을 강조한다. 사회감정적 발달

의 첫 해에 보다 발달된 개체인 주 양육자는

이제 막 발달을 시작한 아기의 ANS와 CNS를

공동조절하고 안전감 또는 불안전감을 제공하

며 안정 또는 불안정의 애착을 형성한다.

어머니와 영유아가 함께 공명하는 정서 공

시성(affect synchrony)의 상태에서는 모-아 양자

에게 활력정서와 긍정적 상태의 증폭이 발생

한다. 이러한 경험은 영유아에게 안전감의 신

경회로를 형성시킨다. 하지만 주 양육자가 늘

조율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모-아 사이

에는 애착 유대의 파열인, 조율실패가 빈번하

게 발생한다. 애착 교환의 붕괴인 조율실패는

일시적인 조절실패와 자율신경 항상성의 손상

을 가져온다. 충분히 좋은 양육자(good-enough

caregiver)는 상호작용적 조절을 통해 적시에 재

조율을 위해 영유아의 부적으로 부하된 각성

을 조절해준다. 이 수정의 과정은 영유아를

자신의 부적 정서에 대처하게 하며, 영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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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조절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반면, 학대와 방임의 심각한 애착 외상에

노출된 영유아는 양육자로부터 충분하고 적절

한 상호작용적 조절을 경험하기 어렵고, 부적

절한 우뇌-우뇌 소통이 오가는 위험한 환경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될 수 있다. 이것은 곧 생

존에의 위협으로, 심각한 학대와 방임의 상황

에서 양육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영유아는

생명의 종식에 맞닿은 공포 수준의 유기 불안

을 포함하는 원초적인 불안감을 맞닥뜨린다.

이는 학대와 방임의 삽화에서 양육자를 자신

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

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러한 위험한 우뇌-우

뇌 소통이 오가는 순간에 자신이 직면한 공포

감과 성인의 폭력을 조절할 수 없는 무력한

영유아는 그 앞에서 경직(freezing)의 방어로 대

처하며, 부교감신경 과소각성의 죽음을 위장

(feigning death)하는 부동화(immobilization) 상태

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발달 중인 영유아의

신경회로에 불안전의 생리적 리듬을 각인시킨

다.

생애 두 번째 해, 걸음마기

기기에서 걷기로의 이동성(locomotion)의 발

달과 함께, 상호주관적인 상태에 있는 영유아

는 사회화 과정에 들어가고, 상호주관성에서

주관성으로 다가가며 암묵적 자기를 형성해간

다.

새로운 이동 능력의 창발은 획기적인 전환

을 가져오며, 이 능력을 기반으로 영유아는

자신의 의지에 기반하여 물리적으로 주 양육

자와 더 멀리 분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

기에서 걷기로의 이동성의 발달은 집이라는

공간을 넘어 집 밖으로 아동의 세상을 확장시

킨다. 이러한 변화는 영유아가 주 양육자와

융합되어 있던 공생적 상태에서 좀 더 분리로

다가가게 돕고, 영유아는 이동성의 발달을 통

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을 처

음으로 직면하게 된다.

두뇌의 주요 자기 조절 체계는 우반구의 안

와전두 영역(right orbitofrontal area)에 위치하는

데, 1세 말경 이 영역이 성숙의 결정적 시기

에 접어들고, 이 자기 조절 체계의 경험 의존

적 성숙은 직접적으로 자기의 기원과 관련을

갖으며, 자의식의 발달을 돕는다(Schore, 1994).

앞서 언급되기도 하였듯이, 2세 경 영유아는

거울에서 자기 자신의 시각적 상을 인식하게

되고(Amsterdam, 1972; Lewis, 2012; Schilhab,

2004; Parker et al., 1994), 자기 얼굴 인식

은 우반구의 전두두정 거울 네트워크(right

frontoparietal mirror network)를 활성화 시킨다

(Uddin et al., 2005). 또한 우반구는 자기 인식

뿐 아니라 자기 관련 자료의 처리과정에도

전문화되어 있다(Decety & Chaminade, 2003;

Feinberg & Keenan, 2005; Fossati et al., 2004;

Perrin et al., 2005; Platek et al., 2004). 점차적으

로 주관적 자기를 인식해가며, 생후 2세의 걸

음마기 영유아는 자기 주장을 시작한다.

아직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이 시기의

영유아의 특징은 과학적 용어는 아니지만, 만

나이를 고려했을 때 ‘미운 세 살(terrible twos)

1)’이라 불리는 관용어로도 잘 표현된다. 자기

1) 미운 세 살(terrible twos)은 과학적으로 조작적으

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생애 두 번째

해에서 길게는 생애 세 번째 해까지를 아우르며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생애 두 번째 해

경에 시작되는 미운 세 살에 대한 언급은 우리

에게 ‘떼쓰기’ 시작하는 아이의 심상을 떠올리도

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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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기 주장이 시

작되는 만 2세 미운 세 살의 이 시기는, 역으

로 생각하면 자기 조절 능력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

이 시기의 걸음마기 영유아는 아직 좌반구

의 성장 급등기 시작 이전이다. 평균적인 18

개월 영유아가 사용하는 효과적인 어휘는 22

개에 불과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는 20개

월이 되기까지 등장하지 않는다(Schore, 2003a,

재인용). 생애 두 번째 해의 영유아는 자신의

마음을 감정으로, 몸으로 표현한다. 우반구의

상위 안와전두(orbitofrontal) 체계는 감정과 관

련된 행동 통제의 가장 상위 수준에서 기능하

며, ‘감정적 두뇌의 최고 집행자(senior executive

of the emotional brain)’로 불리는데, 이곳은 애

착 통제 체계의 중심이자 자기 조절 체계의

중심이다. 이 안와전두 영역이 성숙의 결정적

시기에 진입하는 이 시기에 양육자-영유아 양

자 관계에서의 조율, 조율실패, 재조율의 상호

작용적 수정 과정은 발달 중인 영유아의 우반

구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에 신경회로

연결을 형성하고, 우반구의 피질과 피질하 영

역을 연결하는 신경연결을 만든다.

자기 인식의 발달과 함께 등장하는 감정인

수치심은 애착 관련 감정이다(Schore, 2003a,

2012). 수치심은 상대적으로 원시적인, 생물학

적으로 기반한 감정으로, 수치심의 과잉활성

화된 생리적 상태는 붉어지는 얼굴, 흐르는

땀, 몸의 반응에 대한 인식의 증가, 지각 기능

의 심화, 운동 활동 협응실패, 인지적 손상, 시

선 혐오와 같은 자율신경계 반응과 관련된다

(Schore, 2003a). 걸음마기 영유아는 반복적으로

자신이 획득한 이동성을 활용하여 양육자로부

터 멀어지며 세상을 탐색하고 다시 양육자에

게 돌아온다. Schore(1994)는 양육자와의 재결합

을 예상하며 상승되고 흥분된 고각성 상태에

있는 영유아가 예기치 않게 어머니의 얼굴에

표현된 조율실패를 마주치고 이로 인해 갑작

스런 충격으로 자기애적 정서의 수축이 촉발

되며,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공생적 어머니의 전능감과 융합된 상태에

있는 걸음마기 영유아는 전능감의 과대 자기

감의 표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과대 자기감은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

는 영유아에게 세상을 탐색할 수 있는 힘인

용기를 준다. 하지만, 영유아에게 수치심으로

경험되는 영유아-양육자 유대에서의 고통스런

파열의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취약한 분화

중인 발생기의 과대 자기가 붕괴하며 생리적

격변을 촉발한다. 이때에 영유아는 아직 자신

의 갑작스럽고 강렬한 감정을 스스로 자동조

절할 수 없어 깊은 저각성 상태로 들어가며,

고각성의 교감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

SNS)의 긍정적인 쾌 상태에서 저각성의 부교

감신경계(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PNS)의

부정적인 불쾌 상태로 전환된다. 반복적 조율

실패로 인한 이러한 신경계 반응의 반복적 발

생은 불안정 애착의 신경회로를 형성하는데,

학대와 방임의 심각한 조율실패의 반복에서

병리적 관계 반응의 신경회로 형성으로 심화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조율실패와 조

율실패 후 재조율을 포함하는 애착 안정성은

조율실패로 인한 항상성의 붕괴가 다시 바로

잡힐 것이라는 생리적 부호화의 형성과 관련

된다(Schore, 2003a).

Schore(2003a)는 Johnson의 글을 인용하며, 양

육자는 아동의 과대감의 환영에 대한 굴욕적

이지 않은 지지적인 좌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걸음마기 영유아가 수치심과 같은 부

적 감정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유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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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으로 견딜 수 있는 양으로 소화시켜 되

돌려주는 양육자의 재조율과 상호작용적 조절

이 핵심적이고, 이것은 영유아에게 성장 촉진

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수치심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탐색하는 영유아의 심리사회적 스트레

스에 대한 적응은 양육자와의 공동조절을 통

해서 확립되어 간다.

한편, Schore(2003a, 2012)는 어머니가 불안

조절에 대한 영유아의 능력 발달에 핵심적인

반면, 상대적으로 아버지는 남녀 걸음마기 영

유아의 공격성 조절에 관여한다고 제안한다.

이동성이 발달하며 영유아는 점차 거친 신체

놀이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놀이를 통한

공격성의 표출을 가져오고, 사회화로 연결된

다. Schore는 여기에는 주로 아버지가 관여한

다고 말한다. 경쟁적인 사회적 놀이의 시작인

거친 신체 놀이 또한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된다(Bell

et al., 2010; Pellis & Pellis, 2007).

더불어 Herzog(2001)는 남성과 영유아 사이

의 그리고 여성과 영유아 사이의 생체 리듬의

공동조절은 영유아가 두 명의 상이한 양육자

와 상호작용적이고 상태공유적이며 상태조율

적인 경험을 갖게 돕는다고 말한다. 영유아가

두 명의 서로 다른 성별의 양육자와 정서를

조율하고 각성을 조절하는 경험은 영유아에게

보다 복잡한 자기 조절 대처 능력을 발달시켜

준다. 영유아는 상호연결된 맥락에서는 상호

작용적 조절을 통해서, 그리고 점차적으로

자율적인 맥락에서는 자기 조절을 통해서,

감정과 정서에 대한 심리생물학적 상태를 조

절해 나가며 정서 조절 능력을 발달시킨다.

Schore(2003a)는 이러한 과정에서 영유아의 정

서 내성(affect tolerance)이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Porges(2011)의 정서 내성 범위(windows

of affect tolerance) 개념에 상응되고, 이후 정서

적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기반이 된다.

Schore(2003a)는 Mahler 학파의 주장을 인용

하며 큰 해로운 양의 수치심의 초기 경험은

분리 개별화 과정을 약화시키고 관계의 공생

적 양상을 재확립시키려는 퇴행적 노력을 촉

진하며 진행 중인 발달을 손상시킨다고 말한

다. 이것은 Fonagy가 말하는 이질적 자기(alien

self)와 맞닿는다. 안정적인 분리 과정에 실패

한 영유아의 공생적 상태로의 퇴행적 노력이

지속되게 되면 융합되어 있던 타인의 자기의

일부가 자기 내 이질적 자기로 남게 된다. 상

호작용적 조절이 거의 없는 경도가 아닌 빈번

하고 심각한 조절실패의 경험은 영유아에게

불안정 애착을 야기하며, 학대와 방임의 누적

되는 애착 외상의 경험에서 해리성 방어 경향

을 발생시킨다. 학대와 방임의 에피소드에서

유기 공포와 이것에 동반되는 굴욕의 경험은

무력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영유아를 보존적으

로 철수시키며 부교감신경 과소각성의 죽음을

위장(feigning death)하는 부동화(immobilization)

상태에 빠지게 한다. 주 양육자와 정서적 조

율실패를 만연하게 경험하는 지속적인 상황은

영유아의 발달 중인 피질-변연 체계에 성장

억제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조율, 조율실패, 재조율을 통한 모든 관계의

시작인 애착 관계에서의 감정 및 관계의 경험

은 그것이 안정 애착이든 불안정 애착이든,

영유아의 연성탄력적(malleable)인 신경 회로에

지워지지 않게(indelibly) 각인(imprint)된다.

신경생물학적 기반

Fonagy와 Schore는 모두 자신이 소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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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을 찾기 위해 노력

했다. Fonagy의 정신화와 그가 제시한 대인관

계 해석 메커니즘(IIM), 그리고 Schore가 최신

신경생물학적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확장시

킨 애착과 애착의 내적 작동 모델(IWM)에 대

해 살펴보자.

정신화와 IIM

Fonagy는 II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

는 정신화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더 많다.

사회인지 영역에서 정신화는 자동적 정신

화(automatic mentaliztation)와 통제된 정신화

(controlled mentalization)로 구분될 수 있고, 두

과정에는 서로 다른 신경 회로가 관여한다.

Luyten과 Fonagy(2015, 2018)에 따르면, 자동

적 또는 암묵적 정신화는 보다 빠른 정보처리

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반사적이며, 노

력이나 초점 주의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Lieberman 등의 연구자가 말한 반사

체계(reflexive system; X-system)에 해당한다

(Lieberman et al., 2002; Satpute & Lieberman

2006). 인간은 자동적으로 자기 및 타인의

마음을 읽으려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 이

것이 자동적 정신화에 해당한다. 투쟁-도피

(fight-flight) 반응과 같은 빠르게 처리되는 방

어 반응이 전형적인 예다. 자동적 정신화가

경직된 경향이 있거나 자기와 타인에 대한 편

향된 과정이 관여할 때 신경계에서 불협화음

이 발생한다.

감각 정보에 주로 의존하는, 계통발생적

으로 오래된 두뇌 회로가 자동적 정신화에

기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밝혀

진 것에 기반하면, 편도체(amygdala), 기저핵

(basal ganglia), 복내측 전전두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외측 측두피질(lateral temporal

cortex), 배측 전대상(dorsal anterior cingulate)이

자동적 정신화에 기저하는 신경 회로에 포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ieberman, 2007; Satpute

& Lieberman, 2006). 이 영역은 그림 1에서 흰

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Fonagy는 자동적 정신화와 관련된 편향된

과정의 교정이 통제된 즉, 명시적인 정신화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Schore

와는 다소 상반된 견해로, 이어서 더 살펴보

겠지만 Schore는 명시적인 과정보다 암묵적인

과정에 좀 더 주목한다. 통제된 정신화는 언

어적 및 명시적 과정에 보다 의존하는, 계통

발생적으로 보다 최근에 발생된 젊은 두뇌 회

로가 관여하고, 이것은 Lieberman 등의 학자들

이 말하는 반영 체계(reflective system; C-system)

와 겹쳐진다(Lieberman et al., 2002; Satpute &

Lieberman 2006). 현재까지의 신경생물학적 연

구 결과를 살펴보면, 외측 전전두피질(lateral

prefrontal cortex), 내측 전전두피질 (medial

prefrontal cortex), 외측 두정피질(lateral parietal

cortex), 내측 두정피질(medial parietal cortex), 내

측 측두엽(medial temporal lobe) 그리고 문측 전

대상(rostral anterior cingulate)이 관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Lieberman, 2007; Satpute &

Lieberman 2006). 이것은 그림 1의 음영 표시된

부분이다.

자기의 발달 단계에 대한 Fonagy의 설명에

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듯이, 정신화는 마음이

론과 관련된 능력의 발달과 연관이 깊은데,

이로 인해 마음이론(Theory of Mind)과 관련된

신경생물학적 기반(Saxe, 2009; Siegel & Varley,

2002)은 정신화의 신경생물학적 기반과 겹쳐

진다.

다만, 자동적 정신화에 대해 언급하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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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Fonagy는 통제된 정신화의 명시적인

언어적 과정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면이 있

다. 정신화 과정에 관여하는 반영기능(reflective

function)2)은 국내에서 성찰기능으로 번역되기

2) 이 용어(reflective function)는 태아기, 영유아기에

서부터의 인간 발달을 다루는 발달심리문헌에서

는 주로 반영기능이라 하고, 주로 청소년과 성인

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치료의 상담심리 문헌에

서는 성찰기능이라 번역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

반영기능이라 한 것은 영유아기에서부터 시작되

는 표상적 주체로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때에

반영기능의 번역어가 보다 자동적 정신화와 통

제된 정신화 과정 모두를 포괄하며 정신화 과정

의 의미를 잘 표현해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용어가 국내에서 성찰기능으로 불릴

뿐 아니라 반영기능으로도 불린다는 것을 심리

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번역 용어

상의 다양성은 정신화라는 개념이 반영기능에서

성찰기능까지를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

도 하는데, 여기에는 Fonagy의 이러한 다소 편

향된 초점이 영향을 준 것 같다. 또한 정신화

가 개념상 보다 기초적인 반영기능에서부터

고차적인 성찰기능에 이르는 광범위한 마음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Fonagy도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Nolte 등

(2013)의 연구 결과에서는 정신화 과정의 신

경생물학적 기반으로 좌측 후측상측두구(left

posterior superior temporal sulcus), 좌측 하전두회

(left inferior frontal gyrus), 좌측 측두두정접합

(left temporoparietal junction)이 지적되기도 한다.

아쉽게도 Fonagy는 각 반구 전문화의 비대칭

성과 관련된 기능적 역할 분담의 측면을 고려

하는 것을 놓친 면이 있는데, 이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Fonagy가 말하는 정신화는 좌뇌 과

라고 생각한다. 국문 번역 용어의 정리를 위해서

는 여러 학자들의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 Fonagy의 자동적 정신화와 통제된 정신화의 신경학적 위치. (A) 외측, (B) 복측, (C) 내측

(Lieberman, 2007에서 인용).

주. 자동적 정신화 관련 영역(흰색표시): 복내측 전전두피질(ventromedial prefrontal cortex; VMPFC), 기저핵

(basal ganglia; BG), 편도체(amygdala; A), 외측 측두피질(lateral temporal cortex; LTC), 후측 상측두구(posterior

superior temporal sulcus; pSTS), 측두극(temporal pole; TP), 배측 전대상(dorsal anterior cingulate; dACC).

통제된 정신화 관련 영역(음영표시): 외측 전전두피질(lateral prefrontal cortex; LPFC), 복외측 전전두피질

(ventrolateral prefrontal cortex; VLPFC), 내측 측두엽(medial temporal lobe; MTL), 내측 두정피질(medial parietal

cortex; MPAC), 외측 두정피질(lateral parietal cortex; LPAC), 문측 전대상(rostral anterior cingulate; rACC), 내

측 전전두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MPFC), 배내측 전전두피질(dorsomedial prefrontal cortex; DMPFC).

주. 기저핵(BG)과 편도체(A)는 피질하 구조이지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여기서는 피질 표면에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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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Schore의 이론에 기반하여 정서 조절 이론의

임상적 적용을 탐색하는 Hill(2015)은 자신의

책에서 정신화를 이차 정서 조절 체계로 보며,

좌뇌 우세적이고 피질 기능에 보다 기반하는

의식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Fonagy 자신

이 처음 제안한 정신화의 개념 중 통제된 정

신화에 치우친 Fonagy의 이후 연구와 현장 적

용에의 발전은 처음 제안된 정신화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축소시킨 면이 있고, 이것은 제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Shai와 Belsky(2011)는

언어적 과정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체화된 관

계적 관점을 포착하는 것에 제한적이라고 지

적한다.

이러한 면에서, Luyten과 Fonagy(2015, 2018)

도 지적하고 있듯이, 자동적 정신화는 진화적

으로 보다 원시적인 두뇌 영역이 관여되고 있

고, 통제된 정신화는 진화적으로 보다 젊은

두뇌 영역이 관여한다고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림 1에서도 이러

한 경향이 관찰된다. 이 지점이 Shai와 Belsky

가 지적하는 체화된 관계적 관점을 찾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동

적 정신화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축적된다면,

인간 두뇌의 관계적인 암묵적 과정에 대한 새

로운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명시적인 통제된 정신화 과정의 신경생물학

적 기반에 대한 탐색도 나름의 의미 있는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신경영상기술의

발달로 ‘뇌의 10’년 동안 신경학적 기반에 대

한 관련 연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과잉생산

되었다면, 이제는 반복적으로 검증되며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로 가지

치기 해나가며 신경생물학적 관련 영역을 국

소화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정신화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아여 구체화시

켜 나아간다면, 기능에 따른 보다 정밀한 신

경 기반의 탐색에 도움일 될 것으로 생각된다.

Lieberman(2007)도 동일한 연구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정신화의 이론적 개념에

해당하는 신경학적 기반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시각을 전환하여, 신경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특정 신경생물학적 영역에서 어떤 기

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

어 보인다. 이런한 의미에서 Frith와 Frith(2003,

2010, 2012)의 접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림 2에 정신화하기(mentalizing)에 대한 이들의

신경학적 기반에 대한 연구가 요약하여 제시

되어 있다(Frith & Frith, 2003). 2003년에 출판

한 이 연구에서 Frith와 Frith는 두뇌의 측두극

(temporal pole), 후측 상측두구(posterior superior

temporal sulcus; pSTS), 내측 전전두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mPFC)의 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각 영역에서 처리되는 정신화하기

(mentalizing)관련 기능의 특징을 분류하고자 시

도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측두극(temporal

ploe)은 의미론적이고 감정적인 맥락에 기반하

여 활성화되고, 후측 상측두구(pSTS)는 생명체

의 행동에 대한 정보처리에서 활성화되고, 내

측 전전두피질(mPFC)은 자기 또는 타인과 관

련된 특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일 때 활성화되

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를 지속

하며 사회인지 기능을 분화시켰고, 신경학적

기반과 연결하여 약 다섯 가지 기능(보상 학

습, 모방, 의도의 추적, 감독 체계, 상위인지)

으로 사회인지 관련 기능을 세분화하는 것으

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Firth & Firth, 2012).

이러한 측면의 연구는 정신화하기의 하위 기

능들을 구체화시켜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보다 국소적인 신경학적 기반을 찾아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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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효과적이다.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고민에 기반하여 사회

인지 영역을 탐구해온 사람들에게는 신경학적

기반에 연결하여 해당 개념을 재분류하는 것

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인

간의 마음이 물리적으로 인간의 신경계에 있

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교차적인 탐색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밝혀나가는 시도가 필요할 것

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마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다만, 반구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양

반구의 활성화를 합산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림 2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듯이,

Frith와 Frith도 반구 간 비대칭성 부분을 다소

놓치고 있다. 인간의 언어 기능과 관련된

Broca 영역과 Wernicke 영역을 우반구에서 찾

지 않는 것과 같이 반구 간 비대칭성이 뚜렷

한 언어기능과 같은 인간의 기능이 존재한다

면, 인간의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반구 간 기

능의 비대칭성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겠다.

정신화의 이론적 개념에 기반한 신경생물학

그림 2. 정신화하기(mentalizing)와 관련된 두뇌의 세 영역. (A) 측두극(temporal pole), (B) 후측 상측

두구(posterior superior temporal sulcus; pSTS), (C) 내측 전전두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mPFC)(Frith & Frith, 2003에서 인용).

(A) 외측 두뇌의 탈라이라크(Talairach) 좌표에 측두극(temporal pole)의 정신화 관련 하위영역이 표시됨. 측

두극은 과거 경험, 즉 현재 처리 중인 자료의 넓은 의미론적 그리고 감정적 맥락에 기반하여 활성화된다

고 생각됨.

(B) 외측 두뇌의 탈라이라크(Talairach) 좌표에 후측 상측두구(pSTS)의 정신화 관련 하위영역이 표시됨. 후측

상측두구는 생명체의 행동, 그리고 생명체의 행동에 관한 정보를 인출할 때 활성화됨. 또한 생명체의 행

동뿐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복잡한 행동에 대한 정보처리에서도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임.

(c) 내측 두뇌의 탈라이라크(Talairach) 좌표에 내측 전전두피질(mPFC)의 정신화 관련 하위영역이 표시됨.

내측 전전두피질의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rate cortex; ACC)은 감정과 관련된 과제에서 활성화되는데, 유

사한 양상이 통증과 관련된 과제에서도 관찰됨. 내측 전전두피질(mPFC)은 또한 상측두구(STS)와 함께 자

서전적 기억의 인출에서 활성화되고, 또한 화자의 의도를 지각하는 발화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음. 종합하

면, 내측 전전두피질(mPFC)은 인간이 자기 또는 타인과 관련된 특정 상태에 주의를 기울일 때 활성화되

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태는 현실과 분리되어야 하는 심적 상태를 포함하고, 세상에 대한 신념의

분리된 표상의 창출과 관련됨.

주. 양측 반구에서 활성화가 관찰된 경우 양 반구의 활성화를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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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반을 탐색하는 연구와, 많은 연구를 통

해 밝혀진 관련된 신경생물학적 영역을 기반

으로 국소적인 특정 영역이 담당하는 구체적

인 기능을 탐색하는 연구가 병행된다면, 정신

화 기능의 비밀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

로 생각된다.

애착과 IWM

“발달 중인 두뇌의 자기 조직화는 또

다른 자기, 또 다른 두뇌와의 관계의 맥

락에서 발생한다(Schore, 1996).”

이 문장은 Schore의 시각을 한 문장으로 요

약해서 보여준다. 주 양육자-영유아 사이의 역

동에 기반 한 애착이론가인 Schore는 두 사람

심리학(two-person psychology)의 시각에 기반 하

여, 신경생물학적으로 관계적 무의식과 암묵

적 자기가 위치한 한 사람의 우뇌와 또 다른

사람의 우뇌 사이의 역동에 주목한다. 그림 3

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애착이 발달하는 생애 초기는 우반구 성장

급등의 결정적 시기이다. 이러한 우반구 발달

의 우선성은 Fonagy가 언급한 신념(좌반구 기

능)과 비교하여 욕구(우반구 기능)에 대한 이

해의 상대적으로 빠른 등장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태아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출생 후 초기에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의 신

경 회로인 애착의 IWM은, 전언어 시기에 형

성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명시적이거나 언

어적일 수 없고, 암묵적이고 비언어적인 신경

회로로 사회적 감정과 관계에 대한 인간 무의

식의 기저를 형성한다(Schore, 2012).

암묵적이고 비언어적이라는 점에서 애착의

IWM은 Fonagy의 자동적 정신화와 좀 더 관련

성을 가질 수 있다. 생애 초기 애착에 집중하

면서, 관계의 신경회로를 보다 국소화시키는

데 성공한 Schore는 Freud가 언급한 인간의 관

계적 무의식에 기저하는 신경학적 기반을 찾

아가는 것에 보다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해주

고 있다. 애착의 IWM은 구체적으로 우뇌 피

질-피질하 연결의 수직축으로 설명되며, 이곳

이 인간의 관계적 무의식이 기저하고 있는 곳

그림 3. Schore의 우뇌-우뇌 소통의 한 예를 보여주는 뇌파(electoencephalography; EEG) 실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도식적 그림(Dumas, 2011과 Dumas et al., 2011에서 인용).

주. 손 움직임의 자율적인 모방 동안의 상호작용적 공시성과 관련된 알파(파랑), 베타(노랑), 감마(빨강)의

뇌파 주파수 대역에서의 두뇌 간 동기화를 도식화함. 좌측 연구참여자의 손 동작을 우측 연구참여자가 모

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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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점차 밝혀지는 중이다.

애착이 소통되는 무의식적인 소통에서 결정

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빠르게 표현되는 일각

일각의 우뇌-우뇌 사이의 시각적-얼굴, 청각적-

운율, 촉각적-몸짓의 감정적으로 부하된 애착

소통의 교환이다(Schore, 2012). 이러한 빠른 암

묵적 교환은 Stern(2004)의 “현재 순간”의 시간

적 영역의 사건으로, 밀리초(milliseconds) 단위

에서 발생한다.

암묵적이고 비언어적인 애착의 IWM은 두

뇌의 보다 원시적인 영역에 각인된다. Schore

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두뇌 우측의 피질-변연

계-자율신경으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수직축이

Bowlby의 애착의 IWM의 위치이다(Henry, 1993;

Schore, 1994, 2003b; Siegel, 1999).

이 위계적인 수직축은 깊은 무의식, 무의식,

전의식의 영역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연결

성에 기반하면 크게 하위의 피질하(subcortex)

영역과 상위의 피질(cortex)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Schore, 2012). 우반구의 편도체

(amygdala), 대뇌섬(insula), 해마(hippocampus), 시

상하부(hypothalamus)에서부터 뇌간(brain stem)과

복측 및 배측 미주신경복합체(ventral & dorsal

vagal complex)로 연결되는 변연(limbic)-자율신경

계(ANS)의 피질하 하위 영역은 깊은 무의식에

비유되고, 주요 동기 체계를 포함하며, 감정적

상태에 대한 신체적인 자율신경 반응과 각성

에 관여한다.

출생의 날에 어머니와 영유아의 첫 만남

에서 외부 세상에 나와 피부에서 피부로 어

머니와 접촉하며, 어머니의 심장박동, 호흡,

체온과 조율되는 영유아의 경험은 시상하부

(hypothalamus), 뇌간(brain stem), 미주신경복합

체(vagal complex)의 하위 수준에서부터 발생하

기 시작한다. 미측에서 문측으로의(caudal to

rostral) 두뇌의 구조적 발달 원리와 병행하여,

어머니-영유아 사이의 우뇌-우뇌의 몸 기반 애

착 교환은 영유아의 감정을 처리하는 변연계

(limbic system)와 자율신경계(ANS),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신경회로에 깊이 각인된다

(Schore, 2012).

보다 상위의 피질 영역인 우반구 피질

(cortex)-변연(limbic)의 연결은 Freud가 말한 전

의식에 비유되는데, 적절한 피질-피질하 및 자

율신경계 반응을 조직화하고, 동기적 요소와

관련된 전체적인 전경적 시각을 제공하며, 정

서적 의사결정을 하는 최상위 결정권자로서

역할 한다. 생후 1세경부터 발달을 시작하는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 수준에서 외적

환경에 대한 정보와 내적 상태에 대한 정보가

통합된다. 외부수용감각적 정보인 외적 자극의

지각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우뇌 피질-피질하

연결의 암묵적 자기 체계는 일각일각에 기반

하여 이것을 내부수용감각적 정보인 내적 자

극과 통합한다(Schore, 2012). 최상위 집행자인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에 의해 매개되

는 기능인 회복탄력성(Katz et al., 2009)은 이

조절 체계를 형성하는 어머니 우뇌-영유아 우

뇌 사이의 상호작용적 조절에 의해 각인되어

지는 최적의 초기 애착 경험의 결과이다. 어

머니의 조절 기능은 영유아의 내적 상태를 조

정해줄 뿐 아니라 어머니-영유아 사이의 상호

작용은 영유아의 자기 조직화 과정에서 창발

하는 자기의 조절 기능을 영유아에게 지워지

지 않게 각인시켜주며 영유아가 상호주관성에

서 주관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돕는다.

한편, 우뇌 피질-피질하 연결의 출생 전 및

출생 후 결정적 시기 동안 양육자-영유아 양

자에서 조절실패한 과다각성 및 과소각성의

수정되지 않은 상태는 후성유전적으로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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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에 대한 지속하는 저하된 상태의 변연-자

율신경 역치를 형성하고, 해리에 대한 저하된

역치를 형성하며, 환경에서 새로운 자극에 대

한 과잉반응성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이후

생애에서 영유아를 정신병리에 취약하게 만든

다(Schore, 2012).

Shai와 Belsky(2011)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표상의 언어적 표현은 의미 있을 수 있고 좀

더 후기 아동에게 중요할 수 있지만, 전언어

기 영유아가 정신화를 의미론적으로 의미 있

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은 거

의 없다고 말하며, Fonagy가 말한 자동적 정신

화에 해당하는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부모의

체화된 정신화(parental embodied mentalizing)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기반하면, Fonagy의 정신

화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연구는 자기와 타인

의 지향적 심적 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에 대한

보다 명시적이고 언어적인 의식적 과정의 신

경생물학적 기반을 보여준다. 그리고 Schore의

우뇌-우뇌 소통에 대한 연구는 생애 초기 애

착 관계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보다 원

시적인 두뇌에 각인되는 관계적 무의식의 신

경생물학적 기반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자동적 정신화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축적된다면, 우리에게 암묵적 정신화 과정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정보 또한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IWM과 IIM의 두 과정을

통합하여, 생애 초기 애착의 사회감정적 발달

과정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기반과 영유아가

표상적 주체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함께 발달

하는 정신화 과정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을 인

간 발달의 연속선상에서 통합해보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 생애에 걸친 영향

미국의 Bowlby라고 불리는 Schore와 정신분

석학자이면서 애착이론과의 통합을 시도한

Fonagy는 이론적 개념화에서 Schore는 우뇌-우

뇌 소통에서 각인되는 애착의 신경생물학적

회로에 집중하고, Fonagy는 정신화 과정 발달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금 다른 방향을 보

여주고 있다. 신경영상기술의 발달과 두뇌 연

구 방법론에서의 획기적인 발전은 정신화와

애착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을 찾는 연구를 가

능하게 해주었고, 지금까지의 신경생물학적인

연구에서는 Schore가 관계적 무의식의 신경생

물학적 기반에 근접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관계적 무의식을 재조명 해주고 있다(Schore,

2019).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히 애착 외상의

병리적 발달 경로로 인한 경계성 스펙트럼의

성격 양상에서 흔히 관찰되는 신체적 해리

(somatic dissociation) 증상에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한편, 유사한 병리적 발달 경로에서 야기되

는 경계성 스펙트럼 양상의 성격적 병리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해리(dissociation of the self) 증

상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는 Fonagy의 자기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이 통찰을 제공해 준다

(Fonagy et al., 2002). 이제 Schore도 해리 양상

의 발전과 연관되어 좀 더 넓은 의미의 경

계성 양상의 성격화에 주목하고 있다(Schore,

2012). 여기서 경계성 양상이란, DSM이나 ICD

의 정신병리 진단기준의 정의에 부합하는 경

계성 성격장애 환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경계성 증상의 스펙트럼을 말한다(Fonagy et

al., 2002). Fonagy 등(2002)은 이 스펙트럼 군을

‘Otto Kernberg의 고전적인 경계성 성격 구조

에 대한 기술에 부합하는, 임상 현장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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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감정 경험이 종종 크게 비조직화되어 있

고 퇴행되어 있어 치료사에게 강한 감정을 불

러일으키는 더 넓은 집단의 환자’라고 설명한

다.

Fonagy가 명시적이고 언어적인 접근을 강조

하고, Schore는 암묵적이고 비언어적인 소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학자는 다소 상이한 입

장을 보인다. 그럼에도 애착의 손상, 즉 애착

외상과 그로 인한 애착 관계의 비조직화, 구

체적으로 비조직형 불안정 애착(type D)으로

인해 형성되는 이후 정신병리에의 취약성과

특히 해리성 방어의 형성 및 경계성 스펙트럼

에 해당하는 성격 유형으로의 발전에 대해서

는 두 학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애착 외상과 비조직형 애착

학대와 방임과 같은 심각한 애착 외상은 애

착을 비조직화시킨다. 이러한 애착 외상은 안

정 애착과 마찬가지로 발달 중인 영유아의 두

뇌의 신경 회로에 지워지지 않게 각인된다.

Schore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애착 외상이

발달 중인 영유아의 우뇌에 ‘정서적 화상

(affectively burnt in; Schore, 2012)’을 입힌다고

하였다. 찰과상이 아닌 화상으로 인해 남게

되는 피부의 흉터를 떠올려 보면, Schore가 신

경 회로에 ‘지워지지 않게 각인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자 힘으로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어린 영유아에게 심

각한 애착 외상으로 인한 생존에의 위협과 애

착의 비조직화는 발달 중인 영유아의 신경 회

로에 부동화(immobilization)의 해리성 방어의

무력한 생리적 반응의 신경 회로를 남긴다.

애착 외상이 연성탄력적(malleable)인 신경 회로

에 주는 이러한 신경생물학적인 비조직화에의

영향을 반영하며, Alvarez(2006)는 “Schore는 정

신병리의 보다 심각한 수준에서는 무의식의

의식화를 만드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무의식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의 문제라고 지

적한다”고 말한다.

Fonagy 등(2002)은 타인과 자신의 마음에 대

한 역기능적이고 왜곡된 이해는 애착 표상의

초기 형성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학대와 방임

이 동반되는 애착 대상과의 부정적인 외상적

경험의 결과라고 말한다. 생애 초기 애착 외

상은 일탈된 애착 맥락이 마음 읽기 능력의

발달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의해 병리적 결

과를 야기할 수 있다. 애착 외상에 의해 정신

화 발달에서의 취약성이 가중될 수 있고, 이

는 통제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영유

아가 학대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 동일시하

는 것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이후 발달에서

아동은 안정적인 분리개별화에 실패한다.

Allen(2013)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

어지는 사회적 학습의 과정에서, 정신화하기

는 정신화하기를 낳고, 이에 수반하여 안정

애착은 안정 애착을 낳는다”고 말하며, 정신화

능력과 애착 양상의 세대 간 전달에 대해 말

한다. 방임 및 학대하는 양육자는, 자신 또한

애착 외상과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은 발달력

이 있을 수 있다. 해결되지 않은 애착 외상이

있는 양육자는 자신의 재발하는 삽화 기간 동

안 영유아에 대한 민감한 유관적 반응성의 심

각한 감소를 보인다(Fonagy et al., 2002). 이것

은 영유아의 비조직형 애착 형성과 영유아 자

기 발달에서의 비조직화를 야기할 수 있다.

해리성 방어

Fonagy 등(2002)에 따르면 일시적 방임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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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인 양육의 일부이다(Fonagy et al,. 2002;

Schore, 2012). 하지만, 애착 관계에서의 방임

과 학대로 인한 굴욕감(humiliation)과 야만화

(brutalization)는 극심한 수치심을 가져온다. 정

신화되지 못한 수치심에서는 감정과 객관적

현실 사이의 거리감이 조절되지 못한 채 남게

되고 자기의 파괴로 경험된다.

비조직형 영유아의 주 양육자는 자신의 해

결되지 않은 외상으로 인해 영유아의 불쾌에

적대적이면서 무력하거나, 해리되고 비조직

화되거나, 또는 위협받거나 위협적인 행동

(Lyons-Ruth et al., 1999)으로 모순적으로 반응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유아의 불쾌의 표현이

주 양육자가 영유아를 지향적 인간으로서 지

각하는 것의 일시적 실패를 촉발한 것과 같다.

주 양육자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고, 영유아

에게 불안감, 무력감, 불안전감을 발생시킨다.

이로 인해 영유아는 자기 자신의 상승된 각성

을 목적론적인 비정신화 기능을 촉발하는 유

기의 위험 신호로 경험하게 되고, 이것에 대

해 영유아는 신체적 해리(somatic dissociation)

반응으로 반응하게 된다(Liotti, 1999).

심한 학대를 받은 아동은 내적 현실을 경험

하는 정신적 등가 모드가 지속되거나 가장 모

드로 계속해서 이동하려고 하거나 자기 자신

의 심적 상태 및 자신의 대상의 심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의 부분적인 불능을 보인다.

정신화는 애착 관계의 맥락에서 획득될 수

있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애착 외상

력과 비조직형 애착 형성력이 있는 내담자의

안정적인 정신화 기능의 확립을 위해서 치료

가 내담자의 안전 기지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치료 장면에서 치료사는 내담

자에게 주 양육자를 대리하는 역할이 되어준

다. Fonagy는 치료에서 내적 및 외적 등가를

강요하는 내적 세계를 경험하는 정신적 현실

의 비반영적 모드에서 내적 세계가 물리적 현

실로부터 분리되고 질적으로 다르며 보다 세

심하게 존중되면서 다루어지는 것으로의 전환

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동의 정신화 모

드로의 발달을 치료 장면에서 치료사가 발판

화해주기 위해서는 놀이의 분위기를 담은 소

통이 중요하다. 이 소통 방식은 아이의 눈높

이에 맞추어 치료사가 비춰주고(mirroring), 안

아주고(holding), 담아주고(containing), 소화시켜

주는(metabolizing) 방식이다. 지나치게 장난스럽

지 않은 놀이의 분위기를 담은 소통은 가장

놀이를 자연스럽게 촉진시켜줄 뿐 아니라, 진

지함을 유지하면서도 심각하지 않고, 자기를

찾아가는 과업이 갖는 무게를 덜어 주면서도

가볍지 않게 해준다(Fonagy et al., 2022 역자서

문 참조).

Schore도 수치심과 굴욕감을 지적한다. 이것

은 Fonagy도 강조하고 있는 감정이다. 주 양육

자와의 재결합에서 긍정적인 쾌의 감정을 기

대한 영유아는 주 양육자로부터 예상치 못한

시선 혐오(gaze aversion)와 같은 심각한 거부적

인 표현을 직면하며 과다각성 상태에서 과소

각성 상태로 갑작스런 상태 전환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유아는 Fonagy가 말한 생

존에의 위험, 유기의 위험을 직감할 수 있다.

학대와 방임의 심각한 애착 외상의 상황에서

주 양육자는 접근할 수 없고 영유아에게 부적

절하게 또는 거부적으로 반응하며 상호작용적

조절에서 최소한의 참여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참여를 한다. 주 양육자는 상호작용적으로 조

절하고 수정해주는 대신, 학대에서는 매우 높

고 방임에서는 매우 낮은 극단적인 수준의 자

극과 각성을 유발한다. 주 양육자가 상호작용

적 조절과 수정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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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강렬한 부적 상태는 오랜 시간 지속된

다(Schore, 2012).

애착 외상에 대한 영유아의 신경생물학적

반응은 과다각성과 과소각성 해리의 두 가지

양상을 보인다(Schore, 2012). 어머니의 안전한

안식처가 갑자기 위협의 원천이 되고, 암묵적

자기의 폭발적 파편화가 발생한다. 이로 인한

영유아의 과다각성 상태는 영유아 우반구에서

놀람 반응(startle reaction)을 촉발한다. 이것은

에너지 소비적인 교감신경 복측 미주신경 복

합체(ventral vagal complex; VVC)의 갑작스런

활성화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상당히 상승된

심박수, 혈압, 호흡이 발생한다. 불쾌의 감정

은 울음과 비명에서 표현된다. 교감신경의 과

다각성 상태는 또한 발달 중인 두뇌를 대사항

진 상태로 만든다.

다음 반응은 신체적 해리성 반응(somatic

dissociative response)이다. 영유아는 “유리된

시선으로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는 것(Schore,

2012)”으로 관찰된다. 공포의 한가운데에서 영

유아는 해리하며, 마비, 회피, 순응, 제한된 정

서를 보이고 경직(freezing)된다. 암묵적 자기의

내적 파괴와 수동적 철수 상태를 예고하는 우

뇌의 고통스러운 몸 기반 변화가 동반 된다.

이 에너지 보존적인 부교감신경의 과소각성

상태는 대사 정지 상태를 만든다. 대사 정지

상태는 일차 조절 과정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은 영유아는 죽음을 위장(feigning death)하는

위험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생존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화(immobilization) 상태로 빠진다. 해

리는 Mollon에 의해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부

터의 분리”로, Putmam에 의해 “도망칠 곳이

없을 때의 도피”로, Dixon에 의해 “최후의 방

어 전략”으로 표현된다(Schore, 2012, 재인용).

이러한 해리성 과소각성 상태는 초기의 과

다각성과 다르다. 이 수동적 상태에서는 배측

미주신경 복합체(dorsal vagal complex; DVC)가

빠르게 활성화되고, 순환하는 아드레날린이 증

가함에도 혈압, 물질대사, 심박수가 감소한다.

Porges(2011)는 이것을 엄청난 교감신경 활성화

를 요구하는 에너지 소모적인 투쟁의 성공적

이지 못한 전략에서, 죽음을 흉내내는 배측

미주신경 복합체(DVC)와 관련된 물질대사 보

존적인 부동 상태로의 갑작스럽고 빠른 전환

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상승된

부교감신경 각성은 영유아가 교감신경 과다각

성의 내적 상태에 직면하였을 때 항상성을 유

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기도 한다. Schore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신화가 아닌 암묵

적 정서 조절이 관계 외상 및 초기 형성된 해

리성 방어와 작업하는 데 핵심적이다(Schore,

2012).”

Schore와 Fonagy는 치료 장면에서 양육자-영

유아의 관계가 치료사-내담자의 치료적 동맹

관계에서 반복된다고 말한다. Allen(2013)은 자

신의 치료 방법을 ‘평범한 오래된 치료법(plain

old therapy)’이라고 부르며, “평범한 오래된 치

료법은 수천 년간 인류를 유지해온 평범한 오

래된 돌봄(plain old caring)의 현대적인 전문적

형태”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Schore는 암묵적 정서 조절에 개입하기 위해

서는 치료사와 내담자가 우뇌와 우뇌를 통해

만나야 하고 치료사는 내담자의 암묵적 각성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며 부합되도록 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환자가 조절실패한 정

서 상태에 대한 상호작용적 조절을 통해 환자

의 암묵적 정서 상태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

다. Sands(2010)는 외상적 이미지가 우측 편도

체(amygdala) 기억으로 부호화되기 때문에 해리

성 무의식 소통은 우측편도체-우측편도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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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투사적 소통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경계성 스펙트럼

안정 애착된 아동은 주 양육자의 반영적 자

세에서 욕망하고 믿는 자신의 상을 지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은 정신화하는 개체로서

타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학대적이거나 방임적인 애착 외

상의 맥락에서는, ‘어머니의 마음 안에서 자신

을 발견하지 못한 영유아가 대신 어머니의 것

을 찾게 된다’는 Winnicott(1971)의 설명에서와

같이, 영유아는 대상의 마음 상태 표상의 일

부를 자신의 핵심 부분으로, 즉 이질적 자기

(alien self)로 내면화하도록 강요받는다. 이로

인해 영유아는 안정적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학대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와의 동일시가 발

생한다.

분리의 발달 과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동일시는 더 이상 적응 기제가 아

닌 방어 기제가 된다. 정신화가 발달하는 시

기에 접어들면서 이질적 자기는 점차 자기

안에 얽혀지고 응집되어 환영을 만든다. 이러

한 방식으로 초기 애착 외상을 경험한 아동

은 정신화 역량을 방어적으로 억제하게 된다.

Fonagy 등(2002)에 따르면, 학대적이고 해리

적인 부모는 모순적인 일반화된 지향을 아이

들에게 귀인하는 추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

것이 발생한 경우 역기능적인 마음 이론과 그

에 따른 비조직화 및 분열과 관련된 자기 발

달의 병리적 양상, 즉 자기의 해리(dissociation

of the self) 증상이 야기될 수 있다.

관계에서, 특히 친밀한 애착 관계에서, 마음

상태 단서를 정확히 감시하고 해석하는 정신

화 능력의 제한 또는 왜곡은 경계성 장애의

넓은 임상적 특징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자기

와 타인의 분열된 표상의 우세 및 외적 현실

과 그 현실의 내적 표상 간의 구분에 대한 일

반적 실패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반영적 능력

의 결여와 내적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차적

표상 결여의 결과이다.

자기의 비조직화는 어떤 애착 관계에서도

이질적 자기의 외재화를 위해 투사적 동일시

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를 야기하며 애착 관계

를 비조직화 한다. 이것은 새로운 애착 관계

도 공격적이거나 방임적인 것으로 지각하게

만든다. 비조직화되고 역기능적인 자기조직화

와 공허감, 안정된 자기감의 결여, 감정적 불

안정성, 충동성을 포함하는 정서 조절 및 감

정적 자기 통제의 문제는 경계성 스펙트럼에

있는 개인에게 공통되게 나타난다. 해결되지

않고 잔류하는 이질적 자기는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의 악순환적 방어 기제로 남아 전 생애

에 걸쳐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것은 친밀한 애착 관계 유지에 심각한 어려

움을 발생시킨다. 유기에 대한 공포가 있으면

서도 유기를 유발하는 경향을 보이며 애착 대

상을 시험한다.

자살성은 자기 내 이질적 타인의 공상적 파

괴의 상연을 나타내는데, 자살 시도는 종종

유기 가능성의 방지의 목적이 있다. 경계성

여성에게 자살성이 흔히 관찰된다. 반면, 경계

성 남성에게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 보다 흔하

다. 이들은 자신이 절박하게 버리고 싶어 하

는 자기 내 이질적 자기의 자기상을 위험에

처하게 하기 위해 관계를 통제하며 타인의 독

립적인 심적 존재가 자신의 외재화 과정을 위

협할 때 폭력을 상연한다(Fonagy et al., 2002).

Fonagy 등(2002)은 경계성 내담자와의 치료

에서 내담자가 심적 근접함에서 머무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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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치료사는 자기 자신을 가끔 환자의

자기 내의 이질적 부분에 대한 도구가 되도록

허용해야만 한다는 것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하며, 치료사가 내담자에게 어떤 용도가

되어야 한다면 내담자가 되어주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치료

사는 요구되는 것으로 자신을 허용하면서도

치료사가 성취할 수 있는 한 내담자 마음 상

태의 명확하고 일관된 상으로서 자신의 마음

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이러한 두 위치 사이

에서 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환자의 정신

화 능력 형성에 발판화가 되어주어야 한다.

Allen(2013)은 외상에 대한 치료 그리고 외상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방법은 감정적 고통을 정신화하는

것을 통해 안정 애착에 대한 능력을 강화해주

는 것이라고 말한다.

Schore는 애착 외상력이 있는 개인의 해리된

수치심에 대해 언급하며 수치심 연구로 유명

한 Kaufman과 Lewis가 해리 장애가 근본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암묵적 수치심에 기반한 자기

의 병리를 나타낸다고 한 것을 지적한다.

Rusch 등(2007)은 정신역동적인 관점에서 암묵

적이고 무의식적인 수치심 관련 기억과 환상

이 경계성 성격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하

며, 암묵적 또는 무의식적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개인은 감정적으로 취약하거나 조절실패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수치심과 더불어 Schore(1994)는 부교감신경

적 정서인 혐오감에 대해 말하며, Kaufman의

관찰을 인용한다. “불쾌하게 하는 ‘나쁜 냄새’

가 나는 타인으로부터, 냄새가 싫어 고개를

돌리고, 혐오감에서 ‘나쁜 맛이 나는’ 타인에

게 침을 뱉는다. ... 부모는 유사하게 아동이

마치 나쁜 냄새가 나거나 나쁜 맛이 나는 것

처럼 냄새가 싫어 고개를 돌리고 혐오감에 침

을 뱉으며 거부한다(Schore, 1994, 재인용).” 인

용된 Kaufman의 글에서 영유아에게 경험될 수

있는 유기 공포를 느낄 수 있다. Rusch 등

(2011)은 병리적 혐오감이 또한 경계성 성격과

관련된다고 말한다.

경계성 내담자와의 심리치료에서 흔한 상연

은 다른 한편에서 피질-피질하 연결성의 재구

조화를 잠재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Schore(2012)는 상연 동안, 치료사의 우측 편측

화된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변연계

(limbic system)는 내담자의 깊은 투사적 동일시

를 위해 일시적으로 연결이 느슨해진다고 제

안한다. 깊은 상연의 순간, 치료사와 내담자는

애착 외상의 공포와 수치심, 혐오감을 재경험

할 수 있고, 이는 우뇌-우뇌 소통을 통해 빠르

고 순간적이며 암묵적인 신체적 반응(somatic

response)으로 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에서 경험

된다. 일시적으로 신경 연결이 느슨해진 이

순간, 치료사가 내담자에게 안전감의 신호로

소통하는 것은 내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

다시 설명하면, Marcus(1997)는 “분석가는 공

상과 직관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피분석자

의 우뇌를 자신의 우뇌로 듣는다”고 하였다.

초기 발달 중인 우측 편도체(amygdala)에는 애

착 외상과 연관된 두려움-공포의 강렬한 상태

가 각인되는데, 이것은 투사적 동일시뿐 아니

라 압도적인 강렬한 정서의 의식적 인식을 차

단하고 몸과 마음에 지속적인 결함을 유발하

는 병리적 해리의 방어적 대처 전략을 생성한

다(Schore, 2012). 상호 간 방어적인 투사적 동

일시 내에서의 소통은 우측피질-우측피질의

소통이 아닌 우측피질하-우측피질하의 몸에

기반한 변연계 및 자율신경계 영역의 소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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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연 동안 경계성 내담자의 깊은 무의식

과 치료사의 깊은 무의식 간의 이 소통은 방

어적인 투사적 동일시의 무의식적 수신, 해리

된 정서의 탐지, 자율신경 상태의 동기화, 그

리고 무의식적으로 강한 또는 압도적인 정서

에 대한 대인관계 공명 증폭에 의한 각성의

상호 간 증폭을 가져온다. 치료 장면에서 조

절된 상연은 변연계와 자율신경계 사이의 증

가된 상호 연결성을 포함하는 우반구 피질 및

피질하 체계의 하향식 및 상향식 통합을 촉진

할 것이다(Schore, 2012).

Ginot(2009)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러한

상연에서의 상호작용은 해리된 고통스럽고 분

노한 방어적인 자기 상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연에서의 공감적 측면은 환자의 어

려움에 대해 공감을 경험하는 치료사의 능력

에 의존하지 않는다. 공감적 요소는 치료사의

준비성과 언어화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비의

식적으로 전송된 것에 공명하는 능력에서 발

견된다.”

논 의

Schore는 지금까지의 말하는 치료법(talking

cure)에서, 이제는 소통하는 치료법(communicating

cure)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말하지 않고 어떻게 소통을 하지?’라는 의문

이 들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Schore

가 말하는 것은 내담자와 마주앉아 비언어적

소통만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이 말은 지금까지의 치료법이 말하

는 치료만을 해왔다고 말하는 것 또한 아니다.

Schore의 이 말은 앞으로의 치료법이 소통하는

치료법으로 좀 더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치료에서는 양 측면 사

이의 균형과 조절이 중요하고, 지금까지 언어

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해왔다면 이제는 비언

어적인 측면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다.

현대 신경생물학의 발전은 사람 사이의 신

경생물학적인 소통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

었고, CNS뿐 아니라 ANS의 중요성과, 생각하

고 말하는 의식적 마음과 함께 자연발생적으

로 느껴지는 무의식적 마음과 몸 기반 감정을

재발견하게 해주었다. Bowlby의 애착이론을 확

장하여 인간 무의식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을

밝혀나가는데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있

는 Schore는 우뇌-우뇌 사이에서 조율되고 공

명하는 경험이 인간 영유아기의 발달에서뿐

아니라 상담치료 장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두 사람 심리학(two-person psychology)

의 시각을 신경과학적 연구에까지 확장한

Schore의 현대애착이론에서의 설명은 상담치료

에서 자기의 해리와 함께 극심한 투사적 동일

시가 발생하는 상연의 순간에 내담자와 치료

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빠르고 암묵적으로 교

환되는 신체적 반응의 소통에 대한 설명에 효

과적이다. 이러한 기저 역동에 대한 지식은

임상가가 내담자를 치료적 변화로 이끌 수 있

는 중요한 기반이 되어주며, 치료사-내담자 사

이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켜 준다.

Fonagy 등(2002)은 “이해가 유대 없이 가능

할지라도, 이해 없는 유대는 없다”고 하였다.

이해와 이해에 기반한 애착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소통해야 한다. Fonagy의 정신화의

개념은 암묵적이고 명시적인 측면을 모두 포

함하고 있지만, 신경생물학적 기반을 찾는 연

구와 상담 현장에 적용해나가는 과정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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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기반 치료가 명시적이고 언어적인 소통

으로 편향된 것이 아쉽다. 하지만 Fonagy가 처

음 제안한 정신화 개념은 암묵적이고 비언어

적인 정신화와 명시적이고 언어적인 정신화를

모두 포함하는 만큼 정신화 개념의 적용을 보

다 다양화하고 명시적이고 언어적인 정신화에

서 암묵적이고 비언어적 정신화로 관심을 확

장해 나간다면 의미 있는 발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Fonagy의 정신분

석적 개념화는 신경계를 넘어 경계성 내담자

의 인지적 비조직화와, 자기의 해리(dissociation

of the self) 증상에 대한 통찰을 주며 우리의

이해를 넓혀준다. Fonagy의 정신화 개념은 마

음이론에서 마음 읽기 능력의 부재가 마음맹

(--盲)으로 명명되는 것에 대비하여, 자기와 타

인의 마음에 대한 마음시(--視)3)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론에서 시작되는

자기와 타인의 마음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사

회인지로 확장되며 발달해가는 시각에서 정신

화 개념을 바라본다면 보다 다양한 사고가 가

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하면, Schore의 현대애착이론은 안정적

인 애착 형성에 장해가 발생했을 때 아기의

생존 방어로 야기할 수 있는 신체형 해리

(somatic dissociation) 증상에 대해 좀 더 관계적

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전

이와 역전이가 오가는 상연의 순간에서 신경

생물학적 반응(neurobiological reaction)을 포함하

3)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설명을 추가한다. 정신의학

자인 Siegel(2010)의 ‘mindsight’는 번역하면 마음보

기 또는 마음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

서는 정신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마음맹의 반대

되는 개념으로 마음시를 언급하였다. 유사 개념

이라 할 수 있는 mindsight에 대한 구체적인 설

명은 여기에서는 배제한다.

는 신체적 반응(somatic reaction)의 설명에 효과

적이다. 한편 Fonagy의 현대정신분석은 인간의

주체적 자기의 형성 과정에서 영유아-주 양육

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안정적인 분

리개별화에 실패하였을 때 이질적 자기(alien

self)의 잔류를 정신역동적으로 설명해주며 복

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complex PTSD) 문헌

에서 인격의 해리(dissociation of personality)라고

언급되기도 하는 자기의 해리(dissociation of the

self)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애착 외상의 상황에서 생애 초기 형성되는

병리적인 해리성 방어 증상은 자기의 해리 증

상과 연결된다. 신체적 해리와 자기의 해리

증상의 연결성에 대한 의문은 인간 영유아기

발달 과정을 살펴보며 이해를 시도할 수 있다.

Hebb(1949)은 ‘함께 발화하는 신경세포는 함

께 연결된다(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고 말했다. 애착 형성의 인간의 생애

초기 발달기간 동안, 주 양육자-영유아 사이의

소통에서의 심각한 조율실패는 영유아를 경직

(freezing)의 부동화(immobilization) 상태로 빠지

게 하며 신체적 해리의 병리적 증상의 신경회

로를 발화(firing)시킨다. 이 시기는 영유아가

주 양육자와의 공생적 관계에서 자기-개별화

로의 발달적 과업을 달성해가는 자기 발달의

시기와 겹친다. 학대와 방임의 심각한 애착

외상의 상황에서 이질적 자기의 잔류와 투사

적 동일시 방어 기제 신경 회로의 형성과 발

화(firing)는 애착 외상 순간의 부동화의 해리성

방어 반응과 함께 연결되고(wiring) 신체적 해

리의 신경회로를 함께 발화(firing)시킨다. 이

두 증상의 신경회로는 반복적으로 함께 발화

되며 연결되고(wiring), 애착 외상이 각인된 개

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내재하는 이질적 자기

를 투사하며 역기능적인 방어 기제의 신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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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발화(firing)될 때마다 무기력한 해리성 방

어 기제의 신경회로가 함께 발화(firing)되며 해

리되게 된다. 이러한 개념의 이해는 상담가가

치료에서 상연의 순간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돕고, 이 순간을 치료적으로 전환하며

내담자에게 치료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돕

는다.

영아기 기억상실(infantile amnesia)이 있다. 영

유아기에 유기의 공포를 야기하는 큰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성장하며 그것을 기억하지 못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언어적으로 기억

하지 못한다. 언어가 아직 발달하지 않는 시

기이기 때문이다. 영아기 기억상실은 다른 말

로 하면, 영아기 암묵적 기억(infantile implicit

memory)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언어

적이고 명시적인 것만이 기억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언어를 알기 전, 영아기 기억상실 시

기의 기억은 암묵적이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감정이, 관계에서의 자동적 반응으로 그 기억

을 가지고 있다. 주 양육자의 학대 및 방임과

같은 외상을 야기하는 행동은 주 양육자의 변

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아기의 영아기 이후

에도 주 양육자의 학대적 또는 방임적인 유사

한 행동으로 지속될 수 있고, 이 경우 언어를

습득한 이후의 성장한 아동은 학대와 방임의

언어적이고 명시적인 기억을 갖게 된다. 이런

경우 개인은 생애 초기 애착 외상의 경험을

언어로 보고한다. 하지만, 자신의 몸이, 자신

의 감정이 자동적이고 불수의적으로 반응하는

기이한 방식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지 못해 힘

들어 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경우 신경계를

통해 몸에 각인된 병리적 반응과 자기의 해리

반응으로 인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는 언어 습득에서 결정적 시기의 중요

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중 언어 구사자로

아이를 양육하고 싶은 부모는 언어 습득의 결

정적 시기(좌뇌 성장 급등기)에 하나 이상의

언어에 아이를 노출시키려 노력한다. 하지만,

한국에 살면서 국어를 구사하는 주 양육자에

게 양육된 경우 모국어(mother tongue)을 바꾸

기는 어렵다. 모국어가 아닌 두 번째 언어로

영어를 학습한 많은 사람들은 모국어와 모국

어가 아닌, 다시 말하면 좌뇌 성장 급등기에

습득되지 않은 언어의 차이를 잘 알고 있다.

애착 외상이 발생하는 생애초기는 감정과 관

계의 신경회로 발달의 결정적 시기(우뇌 성장

급등기)이다. 이 시기에 인간은 감정의 감각,

관계의 감각을 주 양육자를 통해 배운다. 어

머니 또는 주 양육자의 언어(mother tongue)

인 모국어와 같이,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caregiver-infant attachment)에서 배운 감정과 관

계의 감각은 우뇌 성장 급등의 결정적 시기에

습득되고, 감정과 관계의 모국어가 되어 우리

신경계에 깊이 각인되며, 이후 전 생애에 걸

쳐 사용된다. 인간이 신체적인 해리성 증상을

방어기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생애 초기가 가

장 정점이다. 좀 더 성장할수록 다른 방어 능

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또는

성인인 내담자가 신체적 해리성 증상을 보일

때에는 신체적인 해리성 방어의 신경회로가

형성된 시기로 돌아가 함께 연결(wiring)되어

있고, 함께 발화(firing)되는 애착 외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언어 기능과 같이 반구

간 비대칭성이 뚜렷한 기능이 있다면, 다른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도 반구 간 비대칭성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증

거는 Gazzaniga의 분리 뇌(split brain) 환자 연

구에서도 잘 드러난다(Gazzinga, 1967, 1995,

2005). 여기서 우리는 좌뇌의 언어 기능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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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뿐 아니라, 우뇌의 암묵적 지식 기능의 우

세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리 뇌 환

자들은 우측 시야에 제시된, 좌뇌에서 정보처

리되는 언어적 정보처리가 잘 유지되고 있음

을 보여주지만, 좌측 시아에 제시된, 우뇌에서

정보처리되는 언어적 정보에 대해서는 기능

이상을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는 좌뇌의 언어

적 정보처리 기능의 우세에 좀 더 주목해 왔

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또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언어적 정보처리가 아닌, 또 다른 정보

처리 기능이 우뇌에서 우세하게 보존되고 있

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반구의 역할을 재조명

하고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애착 외상의 영향은 비단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생

애 초기에 형성되는 애착은, 안정 애착이든

불안정 애착이든, 전 생애에 걸쳐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 노년기가 되어 죽음이 다가올

때 다시 표면화되는 주제들은 Bowlby의 삼부

작을 떠올리게 한다. ‘애착(attachment)’ ‘분리

(separation)’ ‘상실(loss)’이 그것이다. 하지만, 성

인 후기 및 노인 애착 연구는 아직 다소 적은

편이다. 62-90세의 정상 노화 노인을 대상으로

한 Van Assche 등(2020)의 연구에서 성인기 부

정적 사건이 아닌 아동기 애착 외상이 연구

당시 노인의 불안 및 우울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애착 외상의 전 생애에 걸친 영

향을 확장시킨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기,

청소년기, 초기 성인기뿐 아니라, 중년기와

노년기 상담치료에 있어서도 어린 시절 형성

된 애착에 대한 고려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

공한다.

지난 해 네이처(Nature)지에 발표된 전 생애

두뇌의 피질 및 피질하 영역 용적과 피질 두

께의 발달과 성숙, 퇴화의 경로를 보여주는

두뇌 차트(brain chart)에 대한 논문(Bethlehem et

al., 2022)은 두뇌 성장의 결정적 시기와 성숙

과 퇴화의 경로를 한 눈에 보여주며 전 생애

두뇌 발달 연구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다만, 두뇌 차트 연구에서 양반구의 평균치를

좌반구의 이미지에 도식화한 점은, 오랫동안

좌반구에 집중되어 온 연구 경향을 보여주며,

우반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시사해준다. 신경영상기술의 발달로, 이제

ANS와 CNS 수준에서의 다양한 마음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졌다. 우리도 이러한 시대적 흐

름에 발맞추어 보다 과학적인 심리학으로 다

가갈 수 있고,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

불어 마음의 신경생물학적 기반에 대한 연구

에서 반구 간 기능의 비대칭성에 대한 고려와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어 온 우반구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겠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전 생애에 걸친 마음의 역동에 대한

연구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두 학자가 모두 한

목소리로 애착 외상의 정신병리적 발달 경로

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chore와 Fonagy 모두 생애 초기 학대와

방임과 같은 심각한 애착 외상이 비조직형 애

착으로 대표되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영

유아의 신경계에 해리성 방어의 신경 회로를

각인하며, 해리성 경향의 지속은 경계성 스펙

트럼 양상의 성격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앞으로 심리상담의 연구와 치료 현장

에서 Schore와 Fonagy가 제안한 ‘애착 외상 -비

조직형 불안정 애착 -해리성 방어 경향 -경계

성 스펙트럼 성격 양상’으로 이어지는 병리적

발달 경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또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이것을 융합적인 학문적 관점에서 검증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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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더불어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현장 경험의 축

적을 통해, 정신병리에 취약한 이 경로의 발

전을 사전에 예방해 나간다면, 인간 마음 발

달에서의 비밀을 알아가며 보다 건강한 발달

경로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박경애와 백지은(2017)이 정리한 논문에 의

하면, 국내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성격특성 및

적응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중에서도 외상과 애착을 포함

하는 관계갈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김태연과 남지은(2022)의 정서적

외상과 경계성 성격장애 성향에 대한 연구,

최정문과 정남운(2020)의 정서적 방임과 경계

성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 김수민과 김보영

(2021)의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 차수빈과 장혜인(2022)의

아동기 외상경험과 경계선 성격 성향에 관한

연구는 Schore와 Fonagy가 제기한 병리적 발달

경로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연구적 관심의 지속과 현장에의 적용이 예방

을 위한 노력과 병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

이다. 예방은 애착 외상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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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lves into the modern attachment theory of A. Schore and the modern psychoanalysis of P.

Fonagy, focusing on theoretical concepts that elucidate early human development, their neurobiological

substrates, and their potential applications in treatment. First, a comparison is drawn between Schore ’s

neurobiologically expanded theory and Fonagy’s mentalization based theory. Second, the neural substrates

of ‘mentalization’ and ‘right brain - right brain communication’ are explained. Lastly, the psychopathological

pathway of attachment trauma is introduced. Attachment experiences, whether secure or insecure, become

indelibly imprinted in an infant’s developing malleable brain. Infants subjected to attachment trauma, such

as abuse or neglect, face an elevated likelihood of developing disorganized attachment neural circuits,

which may contribute to vulnerability to dissociation. Cumulative experiences of this may lead to the

characterological expression of borderline phenomena. The psychopathological pathway ‘attachment trauma -

type D insecure attachment - dissociative tendency - borderline personality pattern’ emerges as a focal point

for treatment consideration.

Key words : modern attachment theory, modern psychoanalysis, A. Schore, P. Fonagy, right brain - right brain

communication, mentalization


